
황황황우우우석석석 사사사태태태 前前前後後後 일일일간간간지지지의의의
건건건강강강의의의료료료보보보도도도 태태태도도도 변변변화화화 연연연구구구

---조조조선선선일일일보보보,,,중중중앙앙앙일일일보보보,,,한한한겨겨겨레레레신신신문문문을을을 중중중심심심으으으로로로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보보보건건건대대대학학학원원원
보보보건건건정정정책책책관관관리리리
서서서 한한한 기기기



황황황우우우석석석 사사사태태태 前前前後後後 일일일간간간지지지의의의
건건건강강강의의의료료료보보보도도도 태태태도도도 변변변화화화 연연연구구구

---조조조선선선일일일보보보,,,중중중앙앙앙일일일보보보,,,한한한겨겨겨레레레신신신문문문을을을 중중중심심심으으으로로로

지지지도도도 손손손명명명세세세 교교교수수수

222000000777년년년 666월월월 111222일일일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보보보건건건대대대학학학원원원

보보보건건건정정정책책책관관관리리리
서서서 한한한 기기기



서서서한한한기기기의의의 보보보건건건학학학 석석석사사사학학학위위위논논논문문문을을을 인인인준준준함함함...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보보보건건건대대대학학학원원원
222000000777년년년 666월월월 111222일일일



감감감사사사의의의 말말말씀씀씀

글 쓰는 직업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지만,뉴스라는 읽을거리를 쓰기
위해 단지 눈으로 ‘읽었던’논문과 학문적 지식을 깊고 넓게 하기 위해(물
론 소위 가방끈을 길게 하기 위한 목적도 부인 못함)직접 자료를 수집하
고 분석하며 ‘발로 쓴’논문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다.
힘든 작업이었다.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내가 왜 사서 이 고생을 할까‘라고 후회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 나마 번듯한 모습의 논문을 보니 ‘아 고생한 보람

이 있구나.라는 뿌듯함이 절로 치솟는다.
ǸoFreeLunch.'
논문을 쓰면서 어떤 일이든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

하게 깨달았다.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배웠다.
논문을 쓰기로 작정하고 난 뒤부터 좌충우돌의 연속이었다.처음에 잡았

던 주제가 너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추상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중도 폐
기했을 때는 눈앞이 캄캄하기도 했다.쫓기는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다.
그 때 알았다.아무리 대단치 않게 보이는 논문일지 라도 쓴 사람의 땀

이 송골송골 맺혀있다는 것을.
과학지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설계도를 그리고,철골기둥을

세우고,콘크리트를 바르는 등 한 발짝 씩 한 발짝 씩 차곡차곡 쌓아나갈
때 비로소 튼튼한 지식의 성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논문을 쓰면서 뼈저리게 느낀 교훈 중 하나이다.그렇다.처음부터 완전



한 과학지식은 없다.다만 새로 발견,발명되거나 규명되는 과학적 사실에
활짝 열려 있는 과학지식체계가 있을 따름이다.
기꺼이 논문 지도와 심사를 맡아주신 손명세 교수님,김소윤 교수님,김

영석 교수님 등 세 분의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논문 주제를 정하지 못해 헤매고 있을 때 좋은 아이디어를 준 한겨레신

문 김양중 기자에게 많은 신세를 졌다.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을 전
하고 싶다.
통계분석을 도와준 식품의약품안전청 김은희 보건연구관과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한글문서작업에 힘을 보태준 마콜의 박승민 씨,그리고 2%
부족한 외국어능력의 틈을 메워준 한국엠에스디의 유수경 씨에게도 감사하
다.
또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배려해준 연합뉴스 정

보과학부 김권용 부장님을 포함한 모든 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
다.김용수 전(前)부장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려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 아내가 없었다면 오늘은 없었을 지도 모른다.언제나 한결 같

이 지지해주는 아내에게 어떤 말로 고마움을 표시해야 할 지 모르겠다.
여러 면에서 흠이 많은 남편을 때로는 좋은 말로 달래기도 하고,때로는

날카로운 분석을 곁들인 따끔한 말로 충고하기도 하며,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아내에게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너무 많은 빚을 졌다.
마지막으로 멀리 부산에서 아들을 걱정하며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아버

님,어머님께 이 논문을 바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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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황우석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2005년 11월 13일 미국 피츠버그대 제럴드 섀

튼 교수가 불법 난자취득 등 연구윤리 문제를 이유로 스스로 'My brother'

라고 부르며 형제와 같이 지내던 황우석 박사와 결별을 선언하면서 시작됐

다.  그리고 수많은 우여곡절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2006년 5월 23

일 검찰이 수개월에 걸쳐 실시한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의 최종 수

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황우석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숙제

로 남을 지도 모른다.  

 특히 황우석 사태 내도록 권력 감시자의 역할을 못하고 과학자의 근거 없

는 연구 업적과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고 앵무새처럼 따라 부르기에 

급급했던 언론이 뼈아픈 반성과 성찰 없이 예전의 잘못된 보도관행을 되풀

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황우석 사태의 해결 가능성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황우석 사태는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를 집약적으로, 총체적으로 드러낸  

‘언론 사건‘이었다. 언론은 황우석 사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사실보도, 

객관보도, 공정보도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황우석 사태를 겪으면서 언론이 보도태도에서 어떤 변화의 모습

을 보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지금껏 황우석 사태 

이후 언론의 변화양상을 계량적 측면에서 추적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

에서 이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황우석 사태 과

정에서 ‘보수-중도-진보’의 색깔을 각각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조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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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 3개 중앙일간지를 분석대상으로 골랐다. 

 2005년 1-12월과 2006년 1-12월 등 2년간에 걸쳐 이들 3개 일간지의 건강의

료면에 실린 연구성과기사를 논문에 근거했는지, 해당 연구의 한계를 지적했

는지, 관련 전문가의 크로스체크를 거쳤는지, 연구비 출처를 밝혔는지 등 4

가지 평가측도를 가지고 꼼꼼하게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황우석 사태 이전 2005년 1년간 3개 중앙지에 실린 전체 연구성

과기사는 156건이며, 황우석 사태 이후 2006년 한 해 동안 3개 언론사에서 

보도한 전체 연구성과기사는 155건 이었다.

 이 중에서 2005년 논문근거기사는 57건(36.54%), 2006년 논문바탕기사는 57

건(36.77%)에 그쳤다. 2005년 한계지적기사는 7건, 2006년 한계지적기사는 10

건에 불과했다. 2005년 크로스체크 기사는 17건, 2006년 크로스체크 기사는 

22건에 머물렀다. 2005년 연구비 출처 밝힌 기사는 한 건도 없었고, 2006년 

연구비 출처 공개 기사는 겨우 3건이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황우석 사태 이후 언론은 논문에 근거하고, 해당 연구

의 한계를 꼬집으며, 관련 전문가의 크로스체크를 거치고, 연구비의 출처를 

밝힌 연구성과기사를 더 많이 생산할 것이다.‘ 라는, 미리 설정한 네 가지 가

설을 SAS프로그램을 이용해 카이제곱 검정으로 검증했다.

 연구결과, 모든 가설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모든 가설은 기각됐다. 

 언론이 건강면의 연구성과기사를 보도하면서 황우석 사태 이전이나 이후나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는 결론이다. 언론은 결국 황우석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로 부터 별다른 교훈을 얻지 못했다고 풀이할 수 있는 셈이다.

어느 조직에서든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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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언론은 막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보의 부작용은 더욱 크

다. 

  검증되지 않은 건강의료보도는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해칠 뿐이라는 사실

을 명심하고 사실성이 확보되지 않은 기사는 애초부터 아예 보도하지 말아

야 하는 보도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데스크를 비롯해 편집기자, 현장기

자 등 언론계 구성원 전체의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

다. 

  

주요 용어 : 황우석, 일간지, 보도태도, 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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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배배배경경경
황우석 사태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교훈과 과제를 던졌다.파장이 컸던
만큼 해결해야 할 숙제를 많이 남겼다.
사태 뒷수습을 하느라 과학계는 여태껏 여념이 없다.사건재발을 막기 위

한 안전장치를 재점검하고,연구윤리강령을 만드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이다.과학기술부는 연̀구 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했다. 이를 통해 정부 연구비를 대규모로 지원받는 기관의 경우 논문조작
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됐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공학한림원,유네스
코(UNESCO)한국위원회 등 4개 단체는 전문과 본문 12개 항목으로 구성
된 과학기술인 윤리강령을 공동 제정했다.
이 강령은 연구 활동을 하면서 과학기술인이 보편적으로 준수해야 할 기

본자세와 사회적 책임,진실성 존중,관련 법령의 준수 등 포괄적인 공통
윤리규범을 담고 있다.
서울대,한국생명과학연구원 등 연구기관별로도 연구진실성위원회 형태

의 연구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며 파문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
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의 강도는 연구부정 의혹으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교육부장관 자리에 오르지 못했고,이필상 고려대학
교 전 총장이 총장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데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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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황우석 신화’의 몰락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황 박사의 재기를 꿈꾸는 지지 세력이 있어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황우석 사태는 미해결 상태로 여전히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황우석 사단'핵심 일원이었던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늑대
복제논문 오류논란으로 서울대가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가동해 조사를 벌이
는 일이 발생하는 등 황우석 사태는 언제든 재발 가능한 휴화산 상태다.
이와 관련,서울대 수의대 우희종 교수는 2007년 4월 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황우석 사태 이후 변한 것이 전혀 없다"며 "이런 일은 줄기세
포나 복제연구에 대한 지나친 환상으로 인해 빚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학은 그저 과학 연구로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하지만 황우석 사태에서 희망을 찾는 시도도 있다.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형기(2007)는 “이 사건은 무엇보다 건전한 담론을 통해 과학적 발견

또는 발명의 효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대원칙임을 다시금 확인해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연구자의 윤리나 정직성과 같은 절차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특히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설픈’
연구자들의 섣부른 시도 때문에 과학계의 판 자체가 깨져버리거나 아예
과학적 발견(발명)자체가 없던 일이 돼 버릴 수도 있다는 교훈도 주었
다”고 황우석 사태의 의미를 설명했다.
황우석 사태를 낳은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경로에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미시적으로 과학계 내부에서는 연구자가 과학 기만행위의
유혹에 빠지고 과학사기가 증가하는 이유를 외적 보상이 지배하는 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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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보상체계 변화와 격화된 경쟁구조에서 찾고 있다
즉,연구자들이 사생활을 희생해가면서 연구에 몰두하는 것은 과학의

상업화로 연구결과나 연구업적이 특허 등을 통해 금전적인 이득과 직결되면서
연구동기 자체가 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명예나 내적 만족,인류 건강과 복지를 위한다는 순수한 동기는

사라지고 개인의 영달이나 이익,재정적인 이득이 연구의 동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진단이다(김일순,2007;김환석,2007).
또 언론계에서는 이 사건을 언론의 병폐를 집약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보면서 언론 내부의 민주적 의사소통의 실패가 저널리즘의 위기를 낳고 결국
황우석 사태를 불러왔다고 비판하고 있다(이성주,2006).
거시적으로는 ‘과학기술동맹’혹은 ‘과학계-정부-언론의 삼각 동맹’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여 황우석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이 사태는 단순히 황우석 박사라는 한 과학자 개인이 정부와 언론,과학계,
나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사기 사건이 아니라는 진단이다.정치권과
언론,재계,의학계,과학계의 권력층이 황 박사와 여러 형태로 이해관계를
맺으면서 상호동맹을 형성,발전시키다가 결국 붕괴된 사건이라는 해석이
다.황우석 파문은 황우석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특정 부문만의 문제도 아니
며,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일대 사건이라는 것이다(강양구
등,2006;한학수,2006).
물론 한국의 사회문화적 토양도 황우석 과학사기사건이 발생하는데 일조

했다는 지적이다.박정희 정권 이래 계속되는 뿌리 깊은 결과지상주의,
과학주의,애국주의,민족주의가 황우석 사태를 잉태하고 키웠다는 것이다.
아무튼 어떤 입장에서 황우석 사건을 해석하든 제 역할을 못한 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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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언론의 본질이자 고유 기능이라 할 감시자로서의 구실을 못했던 것이

황우석 사태의 발생에 한몫 했다는 것이다.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황우석 사태는 언론에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주문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과학기술시대에 언론이 해야 할 일은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비판적
탐구를 통해 현대 과학기술 활동을 끊임없이 감시하고,그 사회적 영향을
성찰해 대중과 공유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강양구 등,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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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가 압축된 사건이 황우석 사태라는 평가에 대해서

는 언론계 안팎에서 거의 이견이 없다.
언론이 오랫동안 황 박사가 주장하는,검증되지 않은 연구 성과를 제대로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앵무새처럼 따라 불렀던 결과가 켜켜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황우석 사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내일신문과 한국리서치가 2005년 12월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 결과가 부풀려졌고 그 때문에 국민적 충격에
빠지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가적 이익을
앞세워 황 박사를 선정적으로 보도해 온 언론'이라고 응답한 국민이 3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확한 검증 없이 대대적 지원 등 황우석 부풀리기에 앞장 선 청와
대와 정부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22.9%, 과̀학계 내부 문제'라는 응답이
19.8%였다.한마디로 황̀우석 충격'은 한국 언론이 안고 있는 치부를 총체적
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는 것이다(장행훈,2006).
그러면 한국과학계,나아가 사회 전체를 뒤흔들어놓았던 이 거대한 사건

이후에 과연 언론은 뼈를 깎는 성찰을 통해 환골탈태했을까? 황우석 사태
가 마무리된 뒤,황 박사 본인은 물론 ‘황우석 띄우기’에 앞장섰던 정치인,
보수 언론,정부 등이 진정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회의적인 게 사실이다.
이 연구는 이런 물음에서 출발했다. 황우석 사태 이후 언론의 변화양상
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이 연구의 일차적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황̀우석 쓰나미'가 한국 사회를 덮치고 지나간 이후 사회 각

방면의 복구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와중에서 특히 황우석 사태에 일조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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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보도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본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제껏 황우석 사태 이후 언론의 보도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
지,혹은 정말 바뀌었는지 체계적으로 추적한 연구는 없었다.
이 연구는 먼저 중앙일간지의 건강의료면(헬스면)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통해 황우석 사태 전후 언론보도 태도를 분석해 그 변화여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의료과학보도를 위해 기자 개인

차원이나 혹은 언론사 차원의 바람직한 건강기사 생산방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찰하고 고민해보는 계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2005년,2006년 2년간에 걸쳐 조선일보,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 3개 일간지의 건강 면에 실린 의학적 연구성과기사가 얼마
나 사̀실성'에 입각해 작성되고 있는 지 그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황우석 사태 이후 언론보도의 변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건강의료 면의
연구성과기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몇 가지 평가척도를 검증도구로 활용해 황우석 사태 이후 과

연 언론의 보도자세가 바뀌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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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고고고찰찰찰

111...미미미디디디어어어와와와 보보보건건건의의의료료료보보보도도도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문문문헌헌헌연연연구구구
대중매체는 중요하다.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다.현대사회의 필수요소

다.사회제도의 하나로 미디어는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다. 언론은 일상성,대중성,신속성,신뢰성 등의 기본적 속성을 무기
로 전 방위적으로 대중의 의식 깊숙이 파고 들어갈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중의 인식을 바꾸고 행동양식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한국과학기자협회,2004).
대중매체는 현대인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대중매체는 단지 우리 일상

생활에서 많은 시간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다.한 발짝 더 나아
가 현대인의 의식과 감정까지도 지배하고 있다(강상현 등,2002).
그래서 일부 학자는 독자나 시청자 등 일반대중이 알고 있는 현실이나

인식한 현실은 사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현실 가운데 언론을 포함한 대중매체
등에 의해 구̀성되고 정의된 현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BergerP.등,
1966;김양중,2007재인용).
건강분야도 마찬가지다.대부분의 일반 공중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의학

정보원은 언론이다.언론은 건강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의학정보가 일반 대중의 감정이나 인식,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 지는 한국언론재단(2001)의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의학건강 관련 기사를 읽고 나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질병은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나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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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든다.'등의 항목에서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를 기준으로 3.54-3.92점으로 높게 나왔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등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건강정보에 대한 대중의 욕구는 커졌다(문옥
륜,1992).
이제 건강정보는 더 이상 건강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다.
실제로 건강의료정보 전달과정에서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역할은 크다.대

중매체는 현대 보건의료분야에서 이미 주요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로 일반
대중의 보건의료에 대한 관점을 구축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고 있다(Karpf,
1998;우석균 등,1999재인용).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 역시 미디어의 정보에 의존하며,이를 통해 미디어는

거꾸로 보건의료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언론은 입법,사법,행정부에 이어 제4부라 불릴 만큼 정책결정 과정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보건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언론의 역할 역시
예외가 아니다.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대와 견제,공생,유착,일체 사이를 오고 가는 역동
적인 진자 운동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유재천 등,1994;김양중,2007,
재인용).

미디어가 사회의 공기로서 제 역할을 하고 적절히 활용될 경우 국민건

강 증진이나 건강교육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미디어의 무분별한 개입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의학보도는 다른 일반적 보도와는 달리 인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건강보도에서 필수적인 정보가 누락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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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장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 건강에 유익한 방향으로 기여하는 것이 아
니라 유해한 또는 무모한 건강행위를 유발하게 된다(김신정 등,2001).
매스미디어의 역기능은 보건의학 정보를 다루면서 범하게 되는 또 다른

속성들에서 연유한다. 이를 테면 뉴스 가치 때문에 흥미 위주로 주제를
선정한다든지,보건문제를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로 다룬다
든지,보도와 논평,사실과 허구의 구분이 모호하다든지,뉴스를 드라마 화
한다든지,혹은 상업성,비윤리성 때문에 미디어의 역기능이 초래된다는 지적
이다(Liisberg,1993;우석균,1995,재인용).
이로 인해 의학적 효능이나 진위여부가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과학적
근거가 불완전한 보건의학 정보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여과 없이 전달되기도
한다는 게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우려이다.
김상욱(1996)은 언론이 상업적 의도를 앞세운 채 건강과 의료를 하나의

언론 상품으로 인식해 검증되지 않은 최신 의학정보에서부터 한방비법에
이르기까지 비공식적 영역으로 취급 받던 내용까지 크게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 국내 언론의 의료관련 기사의 상당 부분은 예방이나 조기진단보다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진단이나 치료에 치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재영(1998),조홍준(1999)등은 언론이 예방보다는 치료 위주의 보도경향을
보이며,보도내용 면에서도 최신 의료장비나 치료기법을 과다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의료계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기적의 암 치료제와 같이,
결국 허구로 밝혀진 사례들을 보도함으로써,수용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 같은 대중매체의 역기능이 일반 대중의 보건의료 행태에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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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줄 뿐 더러 보건의료 문제의 우선순위를 왜곡해 제한된 보건의료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에 대한 불완전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불안,약물,식이,생활패턴
등에서 일반 대중의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Hotham,1995;유은광 등,1998,재인용).
건강에 해로운 정보를 보도한다면 대중매체는 건강 지킴이가 아니라 질병
을 퍼뜨리는 확산자가 될 수 있다.
김우룡(1997)은 우리나라 의료건강관련 기사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요

약했다.
먼저 그는 정보로서 빈약할 뿐더러,무엇보다 환자의 생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정확해야 하는데도 잘못된 정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며,지나친
과장과 확대보도로 국민적 공포(publicpanic)를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실용화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과 신약을 함부로 소개해 환자들에게 허황된 꿈을 갖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
었다.
더욱이 의사나 병원 또는 연구기관의 공명심에서 발표된 자료를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홍보성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의학건강정보라는 이름을 앞세워 미신적 내용과 속설을 선정적,흥
미위주로 다루며,왜곡된 정보를 보도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대한의학회(1997)가 의̀학 정보계도 사업'의 일환으로 1995-1996년
사이 국내 9개 종합일간지의 건강의학 면에 게재된 보건 의학 정보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예상대로 기̀대 이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전체 기사 598편 중에서 185편(30.9%)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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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특히 65편(10.5%)은 명백한 오류이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내용이었다.
또 31.4%는 독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가 누락돼 있었으며,37.6%의

기사에서는 과장된 정보가 발견됐다.
14.2%의 기사는 건강과 건강관리 측면에서 해로울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28.6%는 불필요한 건강행태나 낭비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었다.심지어 건강에 해로운 행위를 직접 권유하고 있는
기사도 7.9%에 이르렀다.
대한의학회는 이처럼 국민의 보건의료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보가 난무하는 주된 원인으로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내용이 여과 없이
기사화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대한의학회는 보건의학정보는 일반 대중 개개인의 보건의료행태를 변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사의 오보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의학정보를 다룰 때는,̀정확하지 않으면 아예
기사화 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기자와 언론사에
주문했다.
언론의 본질적 역할은 올바른 여론형성에 있다.이를 통해 국민 대중의

의사를 대변하고 권리를 옹호하며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국
민의 지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언론 역할도 마
찬가지다.
언론은 국민 대중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바람직한

보건의료 정책방향과 전망을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문옥륜,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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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남(1992)은 언론은 의학지식이 부족한 수용자들에게 알기 쉽고 정확
한 정보를 전달해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건강
한 사회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건언론과 보건담당기자의 일차적 역할은 의사 등의 보건전문가와 문외

한인 대중을 연결,건강과 의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있다는 것이다.
매스미디어와 보건의료와의 관계를 다룬 여러 연구들은 대중매체를 통한

건강의료정보 전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조홍준(1999)은 바람직한 보건의료보도를 위해서는 언론인과 보건의료

전문가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 등 두 집단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
했다.
그는 언론인의 경우 먼저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역시 언론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광고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다,거대자본이 투입된 기업형 병원의

등장으로 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형병원은 물론 개원의원들 사
이에서도 환자유치를 위한 언론홍보가 강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전문직 내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연구결과가 병원이나

대학당국을 통해 보̀도자료',̀홍보자료'형식으로 광범위하게 배포되고 언론
은 충분한 검증과정 없이 보도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 내부의 학술적 검
증을 거치지 않은 연구결과가 언론에 흘러가지 않도록 걸러내는 장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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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전문가 집단이 기자가 과학적이고 공정한 보건의료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보건의료관련 언론
보도의 객관성과 정확성 보장은 기사를 직접 작성하는 언론인만의 책임이
아니며,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우룡(1997)은 언론은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적 의료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쁜 의학정보를 책임 없이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언론은 일
반 국민에게 전달하는 정보가 정확하고 진실하며 공명정대하다는 것을 확인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의료건강관련 기사 보도에서 유의해야 할 점으로 수용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색깔 입히기(coloring)와 과장보도를 삼가고,조사결과와
임상실험결과 해석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완치,개가,획기적,성공 따위의 성과를 부풀리는 과장된 말은 가급적 쓰
지 않도록 하는 등 용어나 표현선택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의학 저널에 발표되지 않은 연구는 전문가 그룹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질병이나 수술 등의 추세는 수 년 간
의 변화를 비교해 보고 난 뒤에 보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의료담당 기자는 항상 의학통계와 조사방식을 공부하고 의학

전문용어에 통달하려고 노력하는 등 전문성 제고에 힘쓰고,조언을 구할
수 있는 의학자문팀을 구성해 상설 가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이 전달하는 의료보건 정보는 치료(acure)가 아니라
저주(acurse)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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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원(2000)은 미국 루이스빌 대학 건강증진센터 원장으로 오랫동안
보건의료관련 신디케이트 칼럼을 집필해온 의학자 겸 칼럼니스트인 브라이언트
박사의 말을 인용해 의료보도의 허점과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먼저 단정적 보도를 지양할 것을 제안했다.건강과 관련된 연구 성과

나 결과는 완전히 결론이 난 최종적인 것이 아님을 유념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것이다.
이어 의학 연구 성과가 보도할 만한 뉴스가치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
단하고 특히 너무 과장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보건의학상의 획기적인 연구
성과는 하루아침에 불쑥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몇 십 년간의 노력이 필요한
법이다.그런데도,언론에는 획기적인 연구 성과가 너무 자주 보도되는 등
획̀기적'이라는 수식어가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언론은 국민 대중에게 기적적인 치료제 개발은 매우 드문 일이며,단

시일 안에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 성과의 발표내용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어떤 연구 성과를 보도하려면 그 배경 자료를 충실하게 전달해 해당

연구가 기존의 축적된 성과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어느 정도의 진
전을 이뤘는지를 국민 대중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의학 연구 성과가 너무 고무적이거나 센세

이션 하다면 일단 회의적인 시각으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02년 건̀강보도가 국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조사'연구결과
에서 바람직한 의료보도 방안과 관련,보건의료전문가의 적극적 참여와 검
증을 통해 건강보도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업성과 흥미위주의 보도에서 벗어나 건강생활 관리에 도움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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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의학뉴스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난치병 치료법이나 신약
개발과 같은 의료보도는 국민의 신뢰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보
도방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박재영(1998)은 국민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의료보도에는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문제해결의 책임은 결국 언론의 몫으로,언론계 자
체적으로 바람직한 원칙을 세우고 진실 보도를 외면하는 쪽이 도태되는 방
향으로 언론사간 경쟁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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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황황황우우우석석석 사사사태태태와와와 언언언론론론보보보도도도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문문문헌헌헌연연연구구구
황우석 사태와 언론이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김영석 한국언론학회장은 "황우석 사건은 한국 언론사의 오점"
이라고 규정했다.
황우석 사태 이후 이 과학사기사건을 다룬 연구들이 다방면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 중에서 언론과 황우석 사태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내용

분석이나 담론분석,저널리즘 철학적 관점에서 공론 장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못한 언론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전규찬(2006)은 황우석 사태 와중에 미디어는 지적,대안적,비판적 담론을
생성하지 못했고,거꾸로 권력과 신화,선전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심층적 논의와 개방된 소통 대신에 표피적 의혹과 일방적 풍문의 전달 창구

로 기능했을 뿐 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판단자가 아닌 관여자로서 미디어가 황우석 사태의 비합리적

전개를 주도한 꼴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디어가 황 박사에 대한 신비주의 신화를 부추기며 그 신화체계

의 일부로 합작해 생명과학의 숭고한 내러티브,생명부활의 거룩한 스펙터
클을 지속적으로 연출해 보여줌으로써 검증과 발굴이라는 저널리즘의 본령
에서 한참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추측 보도와 과장 보도,오보를 남발하는 것은 물론,진실이 드러나면 슬

그머니 진실의 불가지론을 유포하고,진실의 다면주의라는 궤변을 늘어놓
으면서,인기와 흥미,호기심에 영합하는 위험한 대중주의 저널리즘의 나쁜
전형과 총체적 무능을 드러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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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저널리즘의 윤리회복을 위해 이성적이고 공개적인 소통의 공간으로
작동하고,다중이 다양한 목소리로 정치실현에 참여토록 격려하는 다성적
저널리즘을 제안했다.
또 일반 대중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와 입체적 지식을
제공하는 지적 저널리즘과 모든 형태의 권력으로부터 끊임없이 해방과
탈출을 시도하는 자율 저널리즘을 제창했다.
나아가 위험을 무릅쓰고 권력에 비판적인 진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저널리즘 정신의 부활을 제시했다.
아울러 은닉된 현실을 취재해 입체감 있게 드러내는 탐사 저널리즘과

국가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에서,거짓 국익도 아니고 사익도 아닌 바로
‘공익’을 위해 기능하는 공공 저널리즘의 실현을 부르짖었다.
최영재(2006)는 과학사건인 황우석 파문은 황우석 ‘보도’파동으로 확대되면
서 언론의 문제가 되었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언론은 객관성,공정성,언론자
유에 심각한 문제를 노출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언론은 황우석 사태에서 흥분한 나머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

지 못하고 개인화,영웅화,신화화 함정에 빠져 객관성을 상실했고,스스로
선정적 애국주의에 몰두하느라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문제제기
를 무시해 버리는 불공정성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한국 언론은 황우석의 마술에 휘둘려 긍정적 몽상에 빠짐으로써

사회 환경과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실패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이렇게 언론이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로 그는 경마
중계 방식으로 보도를 한데서 찾았다.언론이 황우석의 과학성과를 보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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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스포츠 기사와 사건뉴스,근거 없는 애국주의 프레임으로 접근,사실보
도의 원칙을 위배하면서 황우석을 마치 스포츠 스타처럼,그 연구과정을
국제 올림픽 경기 다루듯 보도했다는 것이다.
황우석의 PR을 검증하기는커녕 오히려 과장 증폭시키면서 덩달아 춤추고

과학을 영웅화,신화화,개인화의 세계로 몰아가 버림으로써 황우석의 줄기
세포는 언론에 의해 어느새 과학이 아니라 스포츠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냉정한 권력 감시자로서의 언론의 역할 재정립을 주문했다.
강명구(2006)는 주요 일간지 등의 황우석 관련 담론을 살펴보면서 국익

논리와 숭고한 과학담론,상황윤리의 상대성 등 세 가지 담론전략에 의해
진실추구 억압 기제가 작동했다고 분석했다.
윤호진(2006)은 황우석 사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MBCPD수첩의 한학수

PD와 프레시안의 강양구 기자를 포함해 당시 황우석 보도를 맡았던 저널리
스트 11명과 교수,연구원 등 총 16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황우
석 사태가 과학보도에 끼친 영향과 교훈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사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건전한 판단력을 겸

비한 저널리스트로서의 전문성과 자질 부족을 황우석 사태를 야기한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이로 인해 언론이 진실에 침묵했다는 것이다.
언론사의 숱한 과학전문기자들이 황우석을 지난 몇 년간 지나칠 정도로 옹
호해온 것은 과학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저널리스트로서의 기본기를
갖추지 못한,즉 소문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고,진실에 대한 탐구정신과
증거에 따른 객관 보도 원칙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맹목적인 과학기술주의와 한국 사회의 과도한 애국주의에서 자

유롭지 못해 결과적으로 사실 보도의 대원칙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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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렀다고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고백했다.
여기에 당시 분위기에서 섣불리 나섰다가는 심각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진실에 눈을 감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제2의 황우석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기자 집단의 자성과 시스템
의 개선이 시급하며,언론은 이제라도 과학기술의 대변자가 아니라,과연
과학기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을 진
지하게 묻는 과학기술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우석 사건에 대한 사회학적 담론분석도 시도되고 있다.
이영희(2006)는 황우석 사태를 황우석이라는 야심 많은 한 과학자의
과̀학적 비행'이란 개인적 속성에서 찾아서는 구조적 배경을 알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는 황우석 사태는 성장지상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과학기술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황우석 사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난 40년 간 유지된,경제성장에의
기여라는 경제적 가치만을 우선하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성장지상주의와
권위주의로 요약되는 과학기술 정책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황우석 사태는 그간 실험실의 연구문화를 지배해왔던,즉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그만 이라는 그릇된 성과주의 신화와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책을 경제적 측면만 아니라 사회적,윤리적,인
문적,생태적 측면 등을 포괄적으로 사유하고 실천하는 사회 통합적 과학
기술 정책으로 혁신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과학자 사회 내부의 비민주적이고 봉건적 연구문화를 혁신하는 실험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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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과학자사회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문가주의 신화에 기반해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을 독점하고 있는 과학기술
파워엘리트들의 폐쇄성과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
사회의 감시와 참여의 폭을 넓히는,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환석(2006)도 황우석 사태는 단지 한 과학자의 부정행위나 스캔들이

아니라,결과지상주의,과학주의(전문가주의),성장주의,애국주의로 대변되
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지배적 패러다임이 초래한 대표적 사회병리현
상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한국사회의 여러 모순과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징후적 사건

이라는 것이다.
진중권(2006)은 황우석 사태 전개 과정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보인 격한

반응과 자정과 검증을 가로막는 사회적 분위기를 대중의 자발적 파시즘 현상
으로 분석하면서 네티즌들의 비이성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근거 있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연구는 언론이 황우석 보도에서 권력 비판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공정보도,객관보도,사실보도에서 실패한 원인을 언론의 구체적인 뉴스
생산과정에 초점을 맞춰 조직 경제론적 측면에서 찾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김희원(2006)은 공정성,객관성,진실성 등 언론의 규범적 가치를 강조하는
담론 분석적 접근으로는 언론이 황우석 사건 보도에서 사실 보도에 실패한
총체적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는 언론사도 자유 시장경제 질서에 참여해 뉴̀스 상품'을 생산,판매하

는 행위자로 언론의 규범적 가치도 궁극적으로는 시장가치(열독률과 시청
률)에 종속적인 가치일 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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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언론조직 구성원이 그 어떤 사건보다 '불확실성'을 두드러진 특징
으로 하는 황우석 사건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려는,즉 최대한 위험을 회피
하려는 합리적,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황우석 보도에 실패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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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의의의 설설설정정정
이 연구는 2005년 1-12월,2006년 1-12월 각각 1년간 총 2년간의 기간에

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신문 등 3개 일간지의 건강의료 면에 실린 전체
기사들 중에서 연구성과(혹은 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를 분
석대상으로 삼았다.1)

이동수(1995),대한의학회(1997),한국과학기자협회(2004)등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의학단신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했다.매우 짧은 정보를 제공해 정
보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등 분석상의 어려움 때문이다.
또 주로 국내 연구성과기사로 분석대상을 좁힌 데는 황우석 사태가 언론이
국내 과학자의 연구결과를 여과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쓰기'를 하는 우를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
이들 3개 일간지 헬스 면의 연구성과기사의 변화 흐름을 추적하는 작업은
황우석 사태 전후로 언론 보도행태가 진지한 성찰을 통해 개선 기미를 보
였는지,제자리에 머물렀는지,아니면 오히려 퇴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1)  한컴사전은 연구개발성과를 어떤 일이나 사물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해 진리를 따져
보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 지식 등을 발달시키거나 적용해 새로운 물건이나 생각 따위를
만들어 낸 실적이나 결과라고 적고 있다
이 같은 의미를 바탕으로,이경화(2004)는 연구개발성과 기사를 물리,화학,정보통신기술,
생명과학,환경공학,기계공학 등과 같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자가 연구과정을 거쳐
얻은 지식을 적용해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만들어 내거나 또는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우리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과학적 사실을 규명한 실적을 일간지가 보도한
기사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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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개 중앙지를 고른 이유는 황우석 사태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저마다
나름대로 구별되는 색깔을 드러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선일보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보수언론으로 황우
석 사태 와중에 조금은 황 박사팀에 기운 보도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
고 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의 입을 빌려 처음으로 `

줄기세포는 없다’는 특종보도를 내보내는 등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데 선두
에 섰던 진보언론의 대표주자이다.
흔히 보수언론으로 분류되는 중앙일보는 일반적인 시각과는 달리 황우석

사태 때 대척점에 서 있는 조선일보,한겨레신문 두 신문사의 가운데 서서
중도적 입장에서 황우석 연구부정사건을 다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이 실시한 2006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제13회 미디어의 영향
과 신뢰도 조사)결과도 이들 3개 종합지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하는데 한몫 했
다.2)

또 2005년 1-12월과 2006년 1-12월 등 두 기간을 분석 기간으로 정한 것은
황우석 사태 전후의 언론보도 태도 변화추이를 알아보고자 하는 이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황우석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2005년 11월13일(미국 날짜 11월12일)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제럴드 섀튼 교수가 난자취득과정의 윤리문제를 제기하며
‘형제’와도 같이 지냈던 황우석 박사와 결별을 선언하면서 폭발했다.

2) 이 조사에 따르면 이들 3개 신문은 열독률이 높다.지난 1주일간 신문을 하루 이상 읽은
825명에게 '무슨 신문을 읽었는지’조사한 결과,조선일보 22.1%,중앙일보 16.2%,한겨
레신문 3.6% 등으로 모두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게다가 신뢰도(5점 척도 평가에서 전국 종합지는 3.27점)에서도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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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사태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숨 막히는 드라마를 연출한 끝에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이 사태는 서울대 조사위가 2005년 12월23일과 29일,그리고 이듬해인

2006년 1월10일 세 차례에 걸쳐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황 박사팀이 2005년과
2004년에 사이언스에 발표한 두 편의 논문은 조작됐고,̀환자 맞춤형 줄기
세포는 만들어진 적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적어도 ‘과학과 연구진실성
측면’에서는 종결됐었다.
물론 황 박사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줄기세포가 바꿔치기 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후에도 이 사건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발목
을 잡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2006년 5월12일 검찰이 장기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김선종

연구원이 줄기세포를 섞어 심기 했고,황 박사는 논문 데이터 조작을 지
시했으며,연구비 28억 원도 횡령했다면서 황 박사 등을 사기와 업무상 횡
령,생명윤리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겨우 사회적으로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 연구는 이런 일련의 사태 전개 과정에서 황 박사팀이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했다고 결론 내린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 시점(2006
년 1월10일)을 언론보도태도 변화 흐름을 파악하는 분기점으로 잡았다.
분석 자료는 연구자가 근무하는 연합뉴스 자료실과 조선일보,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 3개 언론사의 독자서비스센터를 2007년 4-5월 두 달 간 틈
나는 대로 직접 방문해 수집했다.
이들 언론사에 편철돼 있거나 데이터베이스(DB)에 PDF파일 형태로 보관중인
2005년과 2006년 각 언론사의 건강 면에 실린 전체 기사들을 찾아서 훑어본
뒤 이 중에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쓴 기사들을 일일이 읽어가며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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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 분석 자료를 모았다.
조선일보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주 수요일 마다 빠짐없이 헬스 섹션

면을 정기적으로 내고 있다.
중앙일보 역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두 차례에 걸쳐 패̀밀리'란에 건강

기사를 싣고 있다.이 신문은 간혹 가다 건강 면을 따로 간지형태로 제작해
내놓기도 한다.
그리고 한겨레신문은 2005년에는 생̀명'이란 섹션 면에 건강기사를 할애해
싣다가 2006년 초부터는 본지면 안으로 건강뉴스를 옮겨 매주 수요일 마다
선보였다.그러다 2007년 들어서는 건강 면 출고 날짜를 다시 옮겨 매주 월
요일 마다 게재하고 있다.

222...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와와와 변변변수수수
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신문 헬스 면의 연구성과기사들을 내용분석

기법을 적용해 분석했다.내용분석방법은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와 관련된
변인들을 체계적,객관적,계량적인 방법으로 기술하는 연구방법이다.
이 방법은 분석 자료가 이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가를 파악하고,

누가,무엇을,누구에게,어떻게,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 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한국과학기자협회,2004;유용하,2001).
즉 주어진 기사에 나타난 내용을 정확하게 규정된 분류항목에 따라 각

항목에 합치된 요소를 선택해 측정하는 것이다.
내용분석 단위는 코딩단위(codingunit)와 문맥단위(contextunit)로 나뉠

수 있는데,이 연구는 코딩단위를 사용했다(유용하,2001).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언론의 보도태도가 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 26 -

구체적 분석도구는 기존 연구들의 건강기사 평가항목들을 참고해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손질해서 만들었다.신문기사는 하나의 기사내용이 분석단위가
되기 때문에 기사 하나 하나를 개별적 수준에서 분석했다.그간 언론의 건강
기사에 대한 연구는 꽤 많이 이루어져 평가항목을 만드는데 도움이 됐다.
과학이나 건강뉴스에 대한 국내 연구는 초기에는 주로 기사 유형이나

특성을 분류(김광기,1983;김지미,1986)하는 초보단계에 머물렀다.그러다
가 점차 진화해 기사내용의 과학적 적절성이나 정확성,건전성 등을 따지는
쪽(최윤희,1990;이동수,1995;우석균,1995;대한의학회,1997;김은정,1999;
한국과학기자협회,2004)으로 발전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한의사협회(1997)와 한국과학기자협회(2004)의 연구에서

건강기사 내용분석에 사용한 일부 분석변수를 참고해 평가항목을 고안했다.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황우석 사태 이전 1년과 이후 1년 사이에 언론이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보도하는 태도와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
아보는데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와 연구결과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가치(newsvalue)중 하나로 꼽히는 사̀실성'을
기준으로 황우석 사태 전후 분석대상 기사들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도
되었는지 비교했다.
황우석 사태는 언론이 사실보도의 대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데서 비롯됐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성은 언론 윤리학자인 미국 미주리 대학 존 메릴(1993)교수의 이른바
'TUFF'원칙 항목인 진실성(Truthful),비 편향성(Unbiased),충실성(Full),
공정성(Fair)등의 뉴스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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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은 있는 사실 그대로(Truthful),편견을 갖지 않고(Unbiased),
사실을 모두(Full),공정하게(Fair)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언론보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는 메릴의 4가지 TUFF원칙 항목을 주요변수로 설정하고 이 연구의 의도에
맞게 이 변수들을 관찰하고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작적 정의(operationaldefinition)'를 내렸다.3)

이 연구에 사용된 주요변수들은 일반적으로 연구자의 연구 성과가 ‘논문’이
란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기사는 흔히 동료 연구자의 리뷰를 거친 이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된다는 점을 착안해 보통 논문에 들어가는 기본 사항들,즉 연구의 한
계와 동료 평가,연구비 출처 등을 기사에도 그대로 반영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변수들을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111)))연연연구구구 성성성과과과 기기기사사사의의의 진진진실실실성성성(((학학학술술술지지지 논논논문문문...학학학술술술대대대회회회 발발발표표표자자자료료료 근근근거거거 여여여
부부부)))
진실성이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왜곡

이나 추측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연구자의 연구성과 자체가 의과학계의 검증과정을 거친 것이라면 이를

토대로 작성된 연구성과 기사의 진실성 또한 크게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3)조작적 정의는 측정에 앞서 특정변수의 개념적 정의(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속성을 명
확히 하는 것)를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조작적 정의는 실증연구와 실증검증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관찰 가능성,측정
가능성과 직결된 정의로 자연과학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사회과학분야처럼
관찰이 불가능한 개념들을 다루는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다.
과학적 연구는 개념적 세계와 경험적 세계를 연결시키는 절차이다.그래서 과학적
연구는 실증적 검증과정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데 만약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 없거나
잘못 내리게 되면 실증적 연구가 불가능해진다.조작적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이 때문
이다 (유승흠 등,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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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연구 성과 기사가 국내외 학술지에 실렸거
나 실릴 예정인 논문,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학술대회나 학술 심포지엄
에서 발표됐거나 발표될 예정인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쓰였는지 여부
를 해당 기사의 진실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활용했다.
간단히 말해 논문이나 학술대회 발표 자료에 근거해 작성된 기사이

면 대체로 진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22)))연연연구구구 성성성과과과 기기기사사사의의의 비비비 편편편향향향성성성(((연연연구구구 성성성과과과의의의 한한한계계계 지지지적적적 여여여부부부)))
비 편향성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등하게 보도하는 것이다.
모든 과학기술은 '양날의 칼'이다.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건설적일

수도 있지만,파괴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간 의학기사를 포함해 과학보도는 이런 과학기술의 양면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언론은 과학이나 의학발전의 부정적인 측면이나 한계까지도 짚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언론은 과학이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 방지하
는 예방적 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
다는 비판에 시달려왔던 게 사실이다(정대철,1996).
이 같은 비판과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사에서 연구 성과

의 한계를 지적해주는 노력이 절실하다.모든 연구결과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기사가 연구 성과가 안고 있는 근본적 한계

나 제한점을 밝혀주었을 경우에는 비 편향적이라고 평가했다.

(((333)))연연연구구구 성성성과과과 기기기사사사의의의 공공공정정정성성성(((다다다른른른 연연연구구구자자자에에에게게게 크크크로로로스스스체체체크크크를를를 했했했는는는지지지 여여여
부부부)))
공정성은 시각의 다양성에 대한 뉴스가치이다.공정성은 대중이 하나의

사건을 편견 없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과 함께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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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제시한다(홍기선,1988;유용하,2001,재인용).
이 연구에서는 연구 성과 기사에서 다른 전문가를 통해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크로스체크를 했는지 여부로 공정성을 분석했다.
분석대상 기사에서 다른 전문가의 코멘트나 평가가 있으면 대체로

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건강보도는 과학보도의 한 분야로 전문성과 추상성,복합성을 특징으로

한다.이 때문에 정보원의 편중이 심한 게 사실이다.실제로 국내 언론은
특정 전문가나 단체의 정보에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하지만 특정 정보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곧 정보원이 의도한
대로 정보가 왜곡되거나 이용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황우석 사태가 벌어진 데도 이 같은 정보의 치우침과 쏠림 현상이

큰 몫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강양구(2007)는 황우석 사태에서 언론이 보였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언론과 황우석 박사간의 거리가 가까웠던 점을 꼽으면서
오랫동안 과학기술을 담당해온 상당수 기자들이 황 박사와 거의 유̀
착'이라고 불릴 법한 끈̀끈한'관계를 유지해 왔으며,그런 관계는 황
우석 사태의 진실을 상당 기간 언론이 외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보 편중은 공정성을 잃고 편파 보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 연구논문은 "과학기술 관련 일간지 기사의 대부분은 과학기술처가

제공한 보도 자료에 비교적 충실한 편이었고,보도 대상에 대한 태도
또한 대체적 긍정적인 보도가 65%나 되는 등 거의 일방적으로 긍정적
으로 보도 대상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한국과학
기자협회,2002).

(((444)))연연연구구구 성성성과과과 기기기사사사의의의 충충충실실실성성성(((연연연구구구비비비 출출출처처처 혹혹혹은은은 연연연구구구용용용역역역 과과과제제제 발발발주주주처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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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를를 표표표시시시했했했는는는지지지 여여여부부부)))
충실성은 뉴스보도에서 되도록 빠짐없이 모든 사항을 전달해 대중이

사건이나 사안 전반을 조망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뉴스가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지면의 제약이나 마감시간에 쫓긴 나머지 모든 정보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제공할 수는 없다.하지만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고
상세하게 다룰 때 공정성이 높아질 것은 확실하다.
흔히 연구자를 빗대어 아̀카데믹 프로스티튜션(Academic

prostitution)’이라고 비하하는 말이 있다.연구비를 많이 주는 곳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연구자의 속성을 비꼬아서 꼬집는 말이다(유승흠,2005).
연구자는 연구비를 타내려고 몸을 팔고,심지어 영혼마저 팔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고 과언이 아니다.
연구자는 언제나 연구비에 목말라 있다.그래서 연구비를 대주는

곳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위험을 안고 있다.이른바 밑천을 대는 쪽의
입맛에 맞게 연구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유혹에 항상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공평성과 중립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비

출처 또는 연구용역 과제 발주처가 기사내용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분석대상 기사의 충실성을 가리는 평가척도로 삼았다.4)

4) 이와 관련,세계 의학계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의학전문지 ǸEJM'(New England
JournalofMedicine)의 편집위원,편집장으로 20년 넘게 일한 마르시아 안젤(Marcia
Angell.2007)의 뼈있는 진단과 충고는 가슴 깊이 새겨들을 만하다.
마르시아 안젤은 의학 연구에 미치는 제약산업의 영향력을 직접 몸으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자신에게 연구비를 지원한 스폰서의 이익과 논리에 포섭돼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연구자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녀에 따르면 ǸEJM’에는 어떤 병의 원인이나 치료에 관한 주제의 연구 논문이 항상
실리는데,문제는 점점 더 많은 연구가 제약회사의 후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약회사들은 그들의 약이 환상적인 것으로 보이도록 꾸미려고 들어보지도 못한 방식으로
연구를 배후 조종하고 있다는 게 마르시아 안젤이 오랜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이다.



- 31 -

333...통통통계계계학학학적적적 분분분석석석과과과 처처처리리리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연구 성과 기사를 분석한 변수는 <표1>
에 정리했다.
분석내용은 크게 분석대상 기사의 일반적 현황을 파악하는 변수와 기사

관련 변수,그리고 기사내용이 얼마나 사실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질적 변수로 나누었다.
일반적 변수에는 신문종류와 게재연월,게재요일,분석기간의 전체 기사량과

분석대상인 연구 성과 기사량 등을 포함했다.
기사관련 변수는 기사의 형태,기사의 크기(단수),기사작성자,그리고

기사내용의 대 분류,기사내용의 세부전공분야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이 중에서 기사내용 대 분류에 따른 변수는 치료법(수술법 등),의약품

(치료약물 등),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보건행태(음주,흡연,다이어트 등),
기타(설문조사결과,병원방문 환자 분석결과 등)등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기사내용의 세부전공분야에는 내과,신경과,정신과,외과,정형외과 등

전공분야별로 해당하는 영역을 파악해 분석했다.
기사내용의 질적 변수에는 메릴의 TUFF원칙에 따라 조작적 정의를 거쳐

만든 진실성,비 편향성,공정성,충실성 등의 주요 4가지 분석항목을 집어
넣었다.

<표1>연구대상 기사 변수분석표
내용 분석변수

일반적특성 신문종류,게재연월,게재요일,분석기간 전체 기사량,분석대
상인연구성과기사량

기사관련
변수

기사의 형태,기사의 크기,기사작성자,기사내용 대 분류,기사
내용세부분류

기사내용의
질적변수

진실성(학술지 논문.학술대회 발표자료 근거 여부),비 편향성
(연구 성과의 한계 지적 여부),공정성(다른 연구자에게 크로
스체크를 했는지 여부),충실성(연구비 출처 혹은 연구용역
과제 발주처를 표시했는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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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황우석 사태가 언론의 보도태도에 미친 영향을 계량적으로 관찰,
평가하기 위해 이 연구는 선정된 주요변수들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1.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언론은 연구 성과 기사를 황우석 사태
이전보다 더 진실하게 보도할 것이다.(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언론은 황우석 사태 이전보다 논문에 근거한 기사를 더 많이
보도할 것이다.)

가설 2.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언론은 연구 성과 기사를 황우석 사태
이전보다 더 비 편향적으로 보도할 것이다.(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언론은 황우석 사태 이전보다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는
기사를 더 많이 보도할 것이다.)

가설 3.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언론은 연구 성과 기사를 황우석 사태
이전보다 더 공정하게 보도할 것이다.(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언론은 황우석 사태 이전보다 다른 전문가를 통해 크로스체크를
거친 기사를 더 많이 보도할 것이다.)

가설 4.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언론은 연구 성과 기사를 황우석 사태
이전보다 더 충실하게 보도할 것이다.(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언론은 황우석 사태 이전보다 연구비 출처나 연구용역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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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를 밝힌 기사를 더 많이 보도할 것이다.)
이어 이렇게 설정한 4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척도의 형태로 명목척

도를 활용해 4가지 주요 질적 변수를 측정했다.
측정은 연구자가 분석대상 기사들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기사내용을 미리

만든 분석표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이를 테면 연구대상 기사가 논문이나 학술대회 발표 자료에 근거하고 있

으면, 진̀실성을 담고 있다'고 표시하고(통계적으로는 1̀'이라는 숫자로 표
시),그렇지 않으면 '논문이나 학술대회 발표 자료에 기초하지 않았다'(통계
적으로 2̀'라는 숫자로 표시)고 기록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나머지 3가지 주요변수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측정했다.측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측정 자체가 '예(YES)-아니오(NO)'라는 단순한 이분
법적 분류로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이다.
분석변수에 대해서는 검증프로그램으로 SAS프로그램을 이용해 기본적인

빈도 분석과 이렇게 설정한 4가지 가설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했다.



- 34 -

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일일일반반반현현현황황황
이 연구에서 분석기간으로 잡은 2005년 1-12월과 2006년 1-12월 2년간을

통틀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한겨레신문 등 3개 언론사 헬스 면을 통해
보도된 전체 기사 건수는 <표2>와 같이 총 1,982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에는 조선일보 307건(15.49%),중앙일보 255건

(12.87%),한겨레신문 330건(16.65%)등으로 총 892건(45.01%)이었다.
2006년의 경우에는 조선일보 445건(22.45%)이었고,중앙일보 331건(16.7%),
한겨레신문 314건(15.84%)등으로 총 1천90건(54.99%)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특히 이 연구의 분석대상기사로 선정한 연구 성과 기사만을

놓고 양적 분석을 해 보면 2005년에는 조선일보 56건(17.95%),중앙일보 41
건(12.82%),한겨레신문 59건(19.23%)등으로 총 156건(50.0%)이었다.
또 2006년에는 조선일보 60건(19.23%),중앙일보 44건(14.42%),한겨레신문
51건(16.35%)등으로 총 155건(50.0%)으로 집계됐다.

<표2>전체 및 연구 성과 기사건수(단위:건,%)

구분 2005년 2006년 총계
전체기사 연구기사 전체기사 연구기사 전체기사 연구기사

조선일보 307
(15.49)

56
(17.95)

445
(22.45)

60
(19.23)

752
(37.94)

116
(37.18)

중앙일보 255
(12.87)

41
(12.82)

331
(16.70)

44
(14.42)

586
(29.57)

85
(27.24)

한겨레 330
(16.65)

59
(19.23)

314
(15.84)

51
(16.35)

644
(32.49)

110
(35.58)

계 892
(45.01)

156
(50.0)

1,090
(54.99)

155
(50.0)

1,982
(100.0)

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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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연구 성과 기사의 형태를 보면 스트레이트 기사가
압도적이다.
전체적으로 스트레이트 기사는 2005년 137건,2006년 132건 등 총 269건

(74.93%)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구결과를 독자가 알기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연구성과기사 자체

성격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기사형태는 2005년 18건,2006년 22건 등 40건(22.28%)에 불과했고,

이 밖에 심층취재기사 2006년 1건,의학칼럼 2005년 1건 등이었다.

<표3>기사형태

구분 스트레이트 기획취재 심층취재 의학칼럼 총합계

2005년

조선일보 51
(78.46%)

4
(12.31%)

0
(0.00%)

1
(9.23%)

56
(100.0%)

중앙일보 30
(57.69%)

11
(42.31%)

0
(0.00%)

0
(0.00%)

41
(100.0%)

한겨레 56
(90.32%)

3
(9.68%)

0
(0.00%)

0
(0.00%)

59
(100.0%)

소계 137
(76.54%)

18
(20.11%)

0
(0.00%)

1
(3.35%)

156
(100.0%)

2006년

조선일보 57
(90.48%)

3
(9.52%)

0
(0.00%)

0
(0.00%)

60
(100.0%)

중앙일보 31
(54.39%)

13
(54.61%)

0
(0.00%)

0
(0.00%)

44
(100.0%)

한겨레 44
(73.33%)

6
(20.00%)

1
(6.67%)

0
(0.00%)

51
(100.0%)

소계 132
(73.33%)

22
(24.44%)

1
(2.22%)

0
(0.00%)

155
(100.0%)

총계 269
(74.93%)

40
(22.28%)

1
(1.11%)

1
(1.67%)

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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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분량(단수)은 연도별,신문사별로 통틀어 1단 기사 101건(32.48%),2
단 기사 170건(54.66%),3단 기사 28건(9.0%),4단 기사 8건(2.57%),기타 4
건(1.29%)등이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한겨레신문은 생활수준이 올라가면서 국민의 건강

과 웰빙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점을 간파하고 건강보도의 중요성을 인식
해 일찌감치 전문기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3개 언론사의 헬스 면은 의사출신기사나 아니면 오랫동안

의료분야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의사기자와 맞먹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
을 갖춘 기자들을 주축으로 꾸며지고 있다.특히 중앙일보는 차장급 이상
의 중견 기자들이 건강의료기사를 생산해내고 있다.
하지만 분석대상 기사를 쓴 기사작성자를 보면 신문사별로 또는 연도별

로 차이가 난다.
언론사별로는 조선일보의 경우 2005년과 2006년 모두 일반기자가 전담하

다시피 연구 성과 기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2005년에는 의사출신 전문기자가 연구 성과 기사를

주로 담당했으나,해가 바뀌어 2006년 들어서는 차장급 중견 일반기자에게
바통이 넘어가면서 전문기자가 쓴 연구 성과 기사가 대폭 줄었다.
이는 회사내부 인사이동으로 의사출신 전문기자가 보건복지부 등 보건행

정 쪽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건강의료에서 잠시 손을 뗐기 때문으로 보인
다.
중앙일보에는 특이하게도 이른바 바̀이라인'(by-line)‘이라고 부르는 기사

집필자의 이름을 넣지 않은 연구 성과 기사가 많아 눈길을 끌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는 집필자 불명의 연구 성과 기사가 단 한 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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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그리고 분석결과,바이라인이 붙어있지 않은
중앙일보 연구 성과 기사의 대부분은 홍보성 성격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일보에서 전문기자와 기자가 쓴 연구 성과 기사는 35건에 불과한데

반해 필자 불명으로 나온 연구 성과 기사는 50건에 이르렀다.

<표4>기사 작성자 별 분석

구분 전문기자 일반기자 분야전문가 필자불명 합계

2005년

조선일보 1
(1.79%)

55
(98.21%)

0
(0.00%)

0
(0.00%)

56
(100.0%)

중앙일보 16
(39.02%)

0
(0.00%)

0
(0.00%)

25
(60.98%)

41
(100.0%)

한겨레 50
(84.75%)

9
(15.25%)

0
(0.00%)

0
(0.00%)

59
(100.0%)

소계 67
(42.95%)

64
(41.03%)

0
(0.00%)

25
(16.03%)

156
(100.0%)

2006년

조선일보 2
(3.33%)

56
(93.33%)

2
(3.33%)

0
(0.00%)

60
(100.0%)

중앙일보 17
(38.64%)

2
(4.55%)

0
(0.00%)

25
(56.82%)

44
(100.0%)

한겨레 7
(13.73%)

44
(86.27%)

0
(0.00%)

0
(0.00%)

51
(100.0%)

소계 26
(16.77%)

102
(65.81%)

2
(1.29%)

25
(16.13%)

155
(100.0%)

총계 93
(29.90%)

166
(53.38%)

2
(0.64%)

50
(16.08%)

311
(100.0%)

이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연구 성과 기사의 상당수는 <표5>에서 보듯이
특정 지역에 있는 특정 병원이 특정 질환으로 방문해 치료받은 환자들을
병원 자체적으로 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특정 연구자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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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차지했다.
연구 성과 기사 내용의 대 분류상 ‘기타’로 분류된 이 같은 기사는 모두

174건(55.95%)나 됐다.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수술법 등의 신 치료법을 소개한 경우가 89건

(28.62%)으로 역시 만만찮은 점유율을 보였다.
새로운 치료약물(한약 포함)의 치료성적이 좋다는 내용의 의약품 소개성

기사도 24건으로 7.72% 에 달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의학적 효능,효과가 의심스러운 건강기

능식품을 다룬 연구 성과 기사도 14건(4.50%)이나 됐다.

<표5>분석대상 기사의 대 분류

구분 치료법 의약품 건강식품 의료기기 보건형태 기타 총계

2005년

조선일보 10
(17.86%)

6
(10.71%)

5
(8.93%)

0
(0.00%)

4
(7.14%)

31
(55.36%)

56
(100.0%)

중앙일보 22
(53.66%)

7
(17.07%)

3
(7.32%)

1
(2.44%)

1
(2.44%)

7
(17.07%)

41
(100.0%)

한겨레 6
(10.17%)

0
(0.00%)

2
(3.39%)

1
(1.69%)

1
(1.69%)

49
(83.05%)

59
(100.0%)

소계 38
(24.36%)

13
(8.33%)

10
(6.41%)

2
(1.28%)

6
(3.85%)

87
(55.77%)

156
(100.0%)

2006년

조선일보 14
(23.33%)

4
(6.67%)

1
(1.67%)

0
(0.00%)

0
(0.00%)

41
(68.33%)

60
(100.0%)

중앙일보 27
(61.36%)

2
(4.55%)

1
(2.27%)

1
(2.27%)

0
(0.00%)

13
(29.55%)

44
(100.0%)

한겨레 10
(19.61%)

5
(9.80%)

2
(3.92%)

0
(0.00%)

1
(1.96%)

33
(64.71%)

51
(100.0%)

소계 51
(32.90%)

11
(7.10%)

4
(2.58%)

1
(0.65%)

1
(0.65%)

87
(56.13%)

155
(100.0%)

총계 89
(28.62%)

24
(7.72%)

14
(4.50%)

3
(0.96%)

7
(2.25%)

174
(55.95%)

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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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분석대상기사의 세부전문분야는 중첩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분석대상기사 내용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부분야를 바탕으로 분류한

결과,내과가 56건으로 가장 많았다.식생활의 서구화와 가중되는 스트레스
가 맞물리면서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한 결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척추 수술법의 새로운 흐름을 다룬 정형외과가 29건으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설 건강보험연구센터에서 지난해 5월 내

놓은 보고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병.의원이 척추 수

술을 한 뒤 청구한 22만5천229건의 요양 급여비를 분석해 보니 척추 수술
은 2002년 4만1천573건,2003년 5만6천484건,2004년 6만6천933건,2005년
1-9월 6만239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세를 보였다.
문제는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자연 치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수술요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으로 과잉의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5)

또 한의학이 22건으로 세 번째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이어 신경과(18

5)  수술은 주로 척추 디스크를 제거하는 추간판 제거술과 척추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척추 고정술이 많았으며,특히 척추 고정술의 경우 미국은 성인 10
만 명 당 33명이 받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65명으로 거의 2배에 달했다고 한
다.
이 처럼 '척추디스크가 수술하는 병'이라는 오해가 일반 국민의 뇌리에 박힌
데는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척추 수술법을 너무 쉽게 소개한 언론에도 상
당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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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아과(18건),피부과(18건),산부인과(15건),외과(15건),안과(14건),비
뇨기과(12건),식품영양학(11건),흉부외과(10건),성형외과(9건),치과(8건),
정신과(7건),기타(12건)등의 순이었다.

222...연연연구구구성성성과과과기기기사사사의의의 질질질적적적 분분분석석석
222...111...언언언론론론사사사별별별․․․연연연도도도별별별 연연연구구구 성성성과과과 기기기사사사의의의 진진진실실실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분분분석석석

이 연구의 분석대상기사들이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얼마나 논문이나 학
술발표 자료에 근거해서 작성되고 있는 지(연구 성과 기사의 진실성 정도)
를 살펴보았다.
황우석 사태 이전 2005년 1년 간 3개 언론사를 통틀어 전체 연구 성과

기사 156건 중에서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는 57건(36.54%),논문근거
가 없는 기사는 99건(63.46%)으로 조사됐다.
신문사별로는 조선일보가 56건 중에서 논문 근거 기사 19건,논문에 근

거하지 않은 기사 37건이었다.
중앙일보는 41건 중에서 논문 근거 기사 16건,논문에 기반을 두지 않은

기사 25건이었고,한겨레신문은 논문 근거 기사 22건,논문근거가 없는 기
사 37건이었다.
황우석 사태 이후 2006년 한 해 동안 3개 언론사의 전체 연구 성과 기사

155건 중에서 논문근거 있는 기사는 57건(36.77%),논문에 근거하지 않은
기사는 98건(63.23%)이었다.
신문사별로는 조선일보가 60건 중에서 23건을 논문에 근거해서 썼다고

명시했고,나머지 37건의 기사는 논문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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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44건 중에서 15건만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점을 분명
히 했고,29건의 기사는 논문근거가 없었다.
한겨레신문도 51건 중에서 논문근거 기사는 19건에 불과했고,32건은 논

문을 토대로 하지 않은 연구 성과 기사였다.

<표6>언론사별․연도별 연구 성과 기사의 진실성 분석

구분 논문근거 유(有) 논문근거 무(無) 총합계

2005년

조선일보 19
(33.93%)

37
(66.07%)

56
(100.0%)

중앙일보 16
(39.02%)

25
(60.98%)

41
(100.0%)

한겨레 22
(37.29%)

37
(62.71%)

59
(100.0%)

소계 57
(36.54%)

99
(63.46%)

156
(100.0%)

2006년

조선일보 23
(38.33%)

37
(61.67%)

60
(100.0%)

중앙일보 15
(34.09%)

29
(65.91%)

44
(100.0%)

한겨레 19
(37.25%)

32
(62.75%)

51
(100.0%)

소계 57
(36.77%)

98
(63.23%)

155
(100.0%)

총계 114
(36.66%)

197
(63.34%)

311
(100.0%)

222...222...언언언론론론사사사별별별․․․연연연도도도별별별 연연연구구구 성성성과과과 기기기사사사의의의 비비비 편편편향향향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분분분
석석석
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언론이 연구 성과 기사를 작성하면서 연구의 한

계를 지적해주고 있는 지(연구 성과 기사의 비 편향성 정도)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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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황우석 사태 이전 2005년 1년 동안 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
레신문 등 3개 중앙지의 헬스 면에 보도된 전체 연구성과기사 156건 중에
서 해당 연구의 한계를 거론한 기사는 겨우 7건에 그쳤다.
이런 보도태도는 황우석 사태 이후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2006년 1

년간 3개 언론사의 건강 면에 실린 연구 성과 기사 155건 중에서 한계를
꼬집은 기사는 10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사들이 연구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골고루 짚어주

지 못하고 정보제공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해 작성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7>언론사별․연도별 연구 성과 기사의 비 편향성 분석

구분 한계지적 유(有) 한계지적 무(無) 총합계

2005년

조선일보 2
(3.57%)

54
(96.43%)

56
(100.0%)

중앙일보 2
(4.88%)

39
(95.12%)

41
(100.0%)

한겨레 3
(5.08%)

56
(94.92%)

59
(100.0%)

소계 7
(4.49%)

149
(95.51%)

156
(100.0%)

2006년

조선일보 3
(5.00%)

57
(95.00%)

60
(100.0%)

중앙일보 4
(9.09%)

40
(90.91%)

44
(100.0%)

한겨레 3
(5.88%)

48
(94.12%)

51
(100.0%)

소계 10
(6.45%)

145
(93.55%)

155
(100.0%)

총계 17
(5.47%)

294
(94.53%)

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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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33...언언언론론론사사사별별별...연연연도도도별별별 연연연구구구 성성성과과과 기기기사사사의의의 공공공정정정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분분분석석석
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언론이 연구 성과 기사를 소개하면서 관련 분야

다른 전문가를 통해 얼마나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는지(연구 성과 기사의
공정성 정도)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황우석 사태 이전이나 이후나 특별히 바뀐 게 없었다는 것이다.
황우석 사태 이전 2005년 1년 간 분석대상 3개 언론사의 건강 면에 게재

된 전체 연구 성과 기사 156건 중에서 크로스체크를 한 경우는 조선일보 9
건,중앙일보 3건,한겨레신문 5건 등 17건 밖에 없었다.
이런 상태는 황우석 사태 이후에도 특별히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우석 사태 이후 2006년 1년간 3개 언론사 헬스 면을 통해 보도된 전체

연구 성과 기사 155건 중에서 크로스체크를 거친 기사는 22건이었다.
다만 2006년 들어서 조선일보가 46건의 연구 성과 기사 중에서 다른 언

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14건의 기사에 대해 크로스체크를 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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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언론사별․연도별 연구 성과 기사의 공정성 분석

구분 크로스체크 유(有)크로스체크 무(無) 총합계

2005년

조선일보 9
(16.07%)

47
(83.93%)

56
(100.0%)

중앙일보 3
(7.32%)

38
(92.68%)

41
(100.0%)

한겨레 5
(8.47%)

54
(91.53%)

59
(100.0%)

소계 17
(10.90%)

139
(89.10%)

156
(100.0%)

2006년

조선일보 14
(23.33%)

46
(76.67%)

60
(100.0%)

중앙일보 2
(4.55%)

42
(95.45%)

44
(100.0%)

한겨레 6
(11.76%)

45
(88.24%)

51
(100.0%)

소계 22
(14.19%)

133
(85.81%)

155
(100.0%)

총계 39
(12.54%)

272
(87.46%)

311
(100.0%)

222...444...언언언론론론사사사별별별․․․연연연도도도별별별 연연연구구구 성성성과과과 기기기사사사의의의 충충충실실실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분분분석석석
황우석 사태의 폭풍이 지나가고 난 뒤 국내 언론이 연구 성과 기사를 다

루면서 연구에 투입된 연구비의 출처를 얼마나 밝히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국내 언론은 통계적으로 의미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황우석 사태 이전

이나 이후나 연구자의 연구비가 어디에서 나오는 지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무관심 그 자체였다.
2005년 한 해 동안 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신문을 3개 언론사를 모

두 합쳐 연구비의 출처를 밝힌 연구 성과 기사는 전체 156건 가운데 눈을
씻고 찾아 봐도 단 한 건도 발견할 수 없었다.
2006년으로 넘어와서도 사정은 거의 변하지 않아 연구자가 어디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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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를 끌어왔는지를 밝힌 기사는 조선일보 1건,한겨레신문 2건 등 3건의
기사에 불과했다.

<표9>언론사별․연도별 연구 성과 기사의 충실성 분석

구분 연구비출처 유(有)연구비출처 무(無) 총합계

2005년

조선일보 0
(0.00%)

56
(100.0%)

56
(100.0%)

중앙일보 0
(0.00%)

41
(100.0%)

41
(100.0%)

한겨레 0
(0.00%)

59
(100.0%)

59
(100.0%)

소계 0
(0.00%)

156
(100.0%)

156
(100.0%)

2006년

조선일보 1
(1.67%)

59
(98.33%)

60
(100.0%)

중앙일보 0
(0.00%)

44
(100.0%)

44
(100.0%)

한겨레 2
(3.92%)

49
(96.08%)

51
(100.0%)

소계 3
(1.94%)

152
(98.06%)

155
(100.0%)

총계 3
(0.96%)

308
(99.04%)

311
(100.0%)

한편 논문근거 유무와 한계지적 유무,크로스체크 유무,연구비출처 유무
등 4가지 평가척도를 바탕으로 언론사별.연도별 전체 연구 성과 기사를
분류한 결과는 <표10>와 같다.
연구 성과 기사에서 4가지 평가척도 중 한 가지도 없으면 0̀',한 가지만

있으면 1̀',2가지 이상 있으면 ≧̀2'로 구분했다.
이에 따르면 황우석 사태 이전인 2005년 3개 언론사 헬스면 전체 연구

성과 기사 156건 중에서 논문근거가 없고,한계지적 및 크로스체크를 하지
않았으며,연구비 출처도 밝히지 않은 기사가 89건(57.05%)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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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사태 이후에도 사정은 별로 나아지지 않아 2006년 3개 언론사를
통틀어 전체 155건의 연구 성과 기사 중에서 4가지 평가척도를 하나도 담
고 있지 않은 기사가 86건(55.48%)이었다.

<표10>4가지 평가척도 별․언론사별․연도별 연구 성과 기사 분류

구분 0 1 ≧2 총합계

2005년

조선일보 34
(60.71%)

14
(25.00%)

8
(14.29%)

56
(100.0%)

중앙일보 23
(56.10%)

15
(36.59%)

3
(7.32%)

41
(100.0%)

한겨레 32
(54.24%)

24
(40.68%)

3
(5.08%)

59
(100.0%)

소계 89
(57.05%)

53
(33.97%)

14
(8.97%)

156
(100.0%)

2006년

조선일보 30
(50.00%)

20
(33.33%)

10
(16.67%)

60
(100.0%)

중앙일보 27
(61.36%)

13
(29.55%)

4
(9.09%)

44
(100.0%)

한겨레 29
(56.86%)

15
(29.41%)

7
(13.73%)

51
(100.0%)

소계 86
(55.48%)

48
(30.97%)

21
(13.55%)

155
(100.0%)

총계 175
(56.27%)

101
(32.48%)

35
(11.25%)

311
(100.0%)

222...555...기기기사사사 작작작성성성자자자 별별별 연연연구구구 성성성과과과 기기기사사사의의의 진진진실실실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분분분석석석
신문사별.연도별 분석과는 별도로 기자 작성자 별로 황우석 사태의 영

향과는 관계없이 헬스 면의 연구 성과 기사를 쓰면서 얼마나 논문에 근거
해서 작성하는 지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기자가 일반기자에 비해서는 논문에 근거

해서 연구 성과 기사를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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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자 작성자를 알 수 없는 필자 불명과 비교해서는 논문 근거 기
사를 더 많이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11>기사 작성자 별 연구 성과 기사의 진실성 분석

구분 논문근거 유(有) 논문근거 무(無) 총합계

2005년

전문기자 28
(41.79%)

39
(58.21%)

67
(100.0%)

일반기자 19
(29.69%)

45
(70.31%)

64
(100.0%)

필자불명 10
(40.00%)

15
(60.00%)

25
(100.0%)

소계 57
(36.54%)

99
(63.46%)

156
(100.0%)

2006년

전문기자 12
(46.15%)

14
(53.85%)

26
(100.0%)

일반기자 38
(37.25%)

64
(62.75%)

102
(100.0%)

관련전문가 0
(0.00%)

2
(100.0%)

2
(100.0%)

필자불명 7
(28.00%)

18
(72.00%)

25
(100.0%)

소계 57
(36.77%)

98
(63.23%)

155
(100.0%)

총계 114
(36.66%)

197
(63.34%)

311
(100.0%)

222...666...기기기사사사작작작성성성자자자 별별별 연연연구구구 성성성과과과 기기기사사사의의의 비비비 편편편향향향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분분분석석석
전문기자라고 해서 일반기자에 비해 특별히 연구 성과 기사를 작성하면

서 해당 연구의 한계와 제한점을 지적하는 등 균형감각을 유지하려는 노력
은 엿볼 수 없었다.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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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기사 작성자별 연구 성과 기사의 비 편향성 분석

구분 한계지적 유(有) 한계지적 무(無) 총합계

2005년

전문기자 4
(5.97%)

63
(94.03%)

67
(100.0%)

일반기자 3
(4.69%)

61
(95.31%)

64
(100.0%)

필자불명 0
(0.00%)

25
(100.0%)

25
(100.0%)

소계 7
(4.49%)

149
(95.51%)

156
(100.0%)

2006년

전문기자 3
(11.54%)

23
(88.46%)

26
(100.0%)

일반기자 6
(5.88%)

96
(94.12%)

102
(100.0%)

관련전문가 0
(0.00%)

2
(100.0%)

2
(100.0%)

필자불명 1
(4.00%)

24
(96.00%)

25
(100.0%)

소계 10
(6.45%)

145
(93.55%)

155
(100.0%)

총계 17
(5.47%)

294
(94.53%)

311
(100.0%)

222...777...기기기사사사 작작작성성성자자자 별별별 연연연구구구 성성성과과과 기기기사사사의의의 공공공정정정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분분분석석석
분석결과,연구 성과 기사 작성과정에서 일반기자가 전문기자보다는 관

련 전문가에게 확인하는데 좀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기자가 전문성으로 무장하다 보니 다른 관련 전문가를 통한 크로스

체크 대목에서 일반기자보다 오히려 더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풀이가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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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기사 작성자별 연구 성과 기자의 공정성 분석

구분 크로스체크 유(有)크로스체크 무(無) 총합계

2005년

전문기자 5
(7.46%)

62
(92.54%)

67
(100.0%)

일반기자 12
(18.75%)

52
(81.25%)

64
(100.0%)

필자불명 0
(0.00%)

25
(100.0%)

25
(100.0%)

소계 17
(10.90%)

139
(89.10%)

156
(100.0%)

2006년

전문기자 3
(11.54%)

23
(88.46%)

26
(100.0%)

일반기자 19
(18.63%)

83
(81.37%)

102
(100.0%)

관련전문가 0
(0.00%)

2
(100.0%)

2
(100.0%)

필자불명 0
(0.00%)

25
(100.0%)

25
(100.0%)

소계 22
(14.19%)

133
(85.81%)

155
(100.0%)

총계 39
(12.54%)

272
(87.46%)

311
(100.0%)

222...888...기기기사사사 작작작성성성자자자 별별별 연연연구구구 성성성과과과 기기기사사사의의의 충충충실실실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분분분석석석
전문기자나 일반기자나 건강 면의 연구 성과 기사를 쓰면서 연구비의 출

처를 거의 밝히지 않았다.
아마 기자들이 연구비 출처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지면의

제약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구비 출처 부분이 기사작성이나 편집과정에서
빠진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표14>기자작성자별 연구 성과 기자 충실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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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비출처 유(有)연구비출처 무(無) 총합계

2005년

전문기자 0
(0.00%)

67
(100.0%)

67
(100.0%)

일반기자 0
(0.00%)

64
(100.0%)

64
(100.0%)

필자불명 0
(0.00%)

25
(100.0%)

25
(100.0%)

소계 0
(0.00%)

156
(100.0%)

156
(100.0%)

2006년

전문기자 1
(3.85%)

25
(96.15%)

26
(100.0%)

일반기자 2
(1.96%)

100
(98.04%)

102
(100.0%)

관련전문가 0
(0.00%)

2
(100.0%)

2
(100.0%)

필자불명 0
(0.00%)

25
(100.0%)

25
(100.0%)

소계 3
(1.94%)

152
(98.06%)

155
(100.0%)

총계 3
(0.96%)

308
(99.04%)

311
(100.0%)

333...가가가설설설검검검증증증 결결결과과과
연구 성과 기사들에 대한 이 같은 질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통계프로그

램인 SAS프로그램을 검증도구로 사용해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앞서 설정
한 4가지 가설,즉 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언론은 논문에 근거하고,한계를
지적하며,크로스체크를 거치면서,연구비 출처를 밝히는 기사를 더 많이
보도할 것이라는 가설들을 검증했다.
검증은 연도별,신문사별,기사작성자 별로 실시했다.먼저 연도별로는

아래 <표15>,<표16>,<표17>,<표18>에서와 같이 모든 가설에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거나 응답 수가 적어 통계적 유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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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없었다.

<표15>첫 번째 가설 검증(연도별)

통계량 자유도 값 확률
카이제곱 1 0.0019 0.9656

p<0.05

<표16>두 번째 가설 검증(연도별)

통계량 자유도 값 확률
카이제곱 1 0.5805 0.4461

p<0.05

<표17>세 번째 가설 검증(연도별)

통계량 자유도 값 확률
카이제곱 1 0.7702 0.3802

p<0.05

<표18>네 번째 가설 검증(연도별)

통계량 자유도 값 확률
카이제곱 1 3.0488 0.0808

p<0.05

따라서 모든 가설은 기각됐다.
다시 말해 황우석 사태 이후에도 국내 언론은 황우석 사태 이전보다

논문에 근거한 기사를 더 많이 보도하지도 않고,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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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더 많이 내보내지도 않았다.
또 황우석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은 황우석 사태 이전에 비해 다

른 전문가의 크로스체크를 거친 기사를 더 많이 보도하지 않았다.연구비
의 출처나 연구용역 과제 발주처를 밝힌 기사를 더 많이 생산하지도 않았
다.
결론적으로 국내 언론은 전체적으로 황우석 사태 이후 보도태도에서 달

라진 게 없었다.
다만 세 번째 가설과 관련해 신문사별로는 <표21>에서처럼 황우석 사태

전후 건강 면의 연구 성과 기사를 작성하면서 다른 전문가를 통해 크로스
체크를 하는데 있어서 유의한 차이(p값=0.0078<유의수준∝=0.05)를 보였다.

<표19>세 번째 가설 검증(신문사별)

통계량 자유도 값 확률
카이제곱 2 9.6993 0.0078

p<0.05

그 순서는 조선일보 19.83%,한겨레신문 9.91%,중앙일보 5.88% 등으로
조선일보가 황우석 사태 이후 연구 성과 기사를 내보내면서 관련 전문가를
통한 크로스체크를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황우석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참고삼아서

기사작성자 별 보도태도를 분석한 결과,기사 집필자 간에 큰 차이를 발견
할 수 없었다.
전문기자가 일반기자보다는 논문에 기반을 둔 연구 성과 기사를 쓰려고

하지만 바이라인이 없어 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집필자 불명과 비교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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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검증결과,<표20>에서와 같이 일반기자가 전문기자나 필자불명에

비해 크로스체크를 하는데 있어서 유의한 차이(p값=0.0023<유의수준∝
=0.05)를 보였다.

<표20>세 번째 가설 검증(기사작성자 별)

통계량 자유도 값 확률
카이제곱 3 14.4667 0.0023

p<0.05

일반기자가 전문기사보다는 크로스체크를 더 많이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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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고고고 찰찰찰

박성철(2007)은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늑대복제 논문 논란과 관
련해 2007년 5월9일 언론비평 주간지 <미디어오늘>에 첨̀단연구보도,이제
손을 떼야 하는 이유'란 글을 기고했다.그는 여기에서 황우석 사태 이후에
도 변하지 않은 국내 언론의 고질적인 과학보도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국 언론은 황우석 사태 와중인 2005년 말에 한국과학기자협회 차원에

서 대외적으로 선언했던 과̀학보도 윤리선언'과는 정반대의 원칙들을 흔들
림 없이 고수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가 특히 비판의 날을 세우는 대목들은 한국 언론이 연구자를 무작정

믿어주는 자세를 보이고,오로지 해당 연구자의 입에만 의존해 그 목소리
만 듣고 보도한다는 점이다.나아가 다른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지 않
고 해당 연구결과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견해를 철저히 외면한다는 것이
다.
이런 왜곡된 한국 언론의 과학보도 원칙들은 황우석 박사 보도에서뿐 아

니라 이병천 교수의 늑대복제 논문 파문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고 그
는 비판한다.
실제로 복제늑대의 경우 늑대의 체세포와 개의 난자를 사용함으로써 개

도,늑대도 아닌 제3의 잡종동물이 됐다.이런 이종교잡 동물의 인위적 복
제는 상당한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그런데도 모든 언론이 약속한 듯
윤리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고 그는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과학보도는 단순히 객관적 연구결과를 과학자들이 불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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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마냥 받아쓰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과학기자의 최우선 조건으로 끊̀임없이 의심하는 자세'를 꼽은 <과

학보도론>의 저자 워랜 버켓 교수의 말을 빌려 첨단과학에 대한 취재와
보도과정은 끊임없는 의심의 연속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학자나 연구기관이 부정직해서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학

지식의 속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즉 이제 갓 세상에 나온 과학적 연구 성과는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연

구자에 의해 반복적이고 누적적인 검증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개별 연구결과를 가지고 쾌̀거'라며 무모하게 치켜세우는

보도는 이제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과학에 대한 의심의 끈을 놓치는 바로 그 순간,첨단 과학연

구에 대한 보도는 과장보도,허위보도로 추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따라
서 언론은 겸허한 자기성찰과 반성을 통해 이제라도 과학보도의 지향과 목
표가 무엇인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여전히 연구실 중계방송을 하려고 한다면,또 국민들에게 연구결과

를 사̀건(event)'이 아닌 과̀정(process)'으로 이해시키려는 마음의 자세가
갖춰지지 않았다면,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는 첨단과학 연구결과에
대한 보도를 이제라도 과감하게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보도의 원칙이라 할 사̀실성'에 입각하지 않았다고 요약되는 이 같

은 언론의 맹목적 과학보도태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진화된 서구사회라
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신경정신과 의사들인 아서 바스키(ArthurJ.Barsky)와

에밀리 딘스(EmilyC.Deans2007)도 의̀료화(과거에는 일상으로 받아들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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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질병이나 증상이 점차 의학치료의 범주에 포함되는 현상)'과정을 통해
의료기관과 함께 질병을 만들면서 통증을 확대시키고 만성증상을 더욱 견
디기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주범으로 대중매체를 지목했다.
대중매체가 의료와 의사에 대한 환상을 심고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들은 텔레비전의 의학 관련 보도와 기획 다큐멘터리,라디오 의학 코

너,신문의 건강 칼럼마다 의학 정보와 경고가 넘쳐난다고 꼬집었다.이들
이 지적하는 더욱 큰 문제는 대중매체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통증이나 단순
히 쿡쿡 쑤시는 느낌이라 하더라도 확대해 묘사된다는 점이다.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수 있는 일도 괜히 걱정을 하게 한다고 이들은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대중매체는 의학 발달의 힘을 실제 가능성 이상으로 부풀려

보여준다며 비판의 칼을 들이댔다.순수하게 실험단계에 머물러 있는 예비
연구결과를 마치 즉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완성된 치료법처럼 묘사
하는 사례가 너무 흔하다는 것이다.곧바로 상용화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
하고 명확한 해결책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부풀린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편향된 보도는 이를 읽는 수용자의 기대를 무한정 올

리지만 그 내용이 과장(혹은 잘못된 정보)임이 밝혀졌을 때에는 혼란과 좌
절에 빠뜨릴 수 있으며,결국에는 더 큰 통증과 불행,근심과 고통을 안겨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시공간을 뛰어넘어 박성철(2007)과 미국의 두 의사 아서 바스키,

에밀리 딘스(2007)등 동서양의 연구자들은 마치 서로 입을 맞춘 것처럼,
언론의 과학보도에 대해 똑 같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조목조목 꼬집은 국내외 언론의 잘못된 보도태도는 이번

연구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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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과학보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황우석 사태에도 불구하고 의학
연구 성과를 다룬 국내 언론의 보도태도에서는 전혀 변화의 움직임을 감지
할 수 없었다.황우석 사태 이전이나 이후나 달라진 게 없었다.하루아침에
언론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할 수 있다.하
지만,국내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황우석 사태 전후 언론의 보도태도 변화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

에서 설정한 4가지 가설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첫 번째 황우석 사태 이전이나 이후나 논문조차 나오지 않은 연구 성과

를 아무 거리낌 없이 보도하는 기사들이 범람하고 있다.
황우석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애초 황우석 박

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주장하는 연구 성과를 언론이 곧이곧대로 받아썼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황 박사가 서울대 수의대의 일개 무명의 교수에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며 본격 뜨게 된 직접적 계기는 1999년 황 박사 자신이 우리나라 최초
의 체세포 복제소라고 주장한 영̀롱이'탄생 사건이었다.
당시 과학기자들은 영롱이가 복제됐다는 황 박사의 주장만을 기사로 실

었을 뿐이었다.그것이 어떻게 검증되었는지,논문이란 결과물로 학술지에
실렸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물론 영롱이에 대한
논문은 없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검증절차는 없었다.이 같이 검증과정에 구멍이

뚫려 있는 연구 성과를 기사화하는 국내 언론의 원칙 아닌 원칙은 황우석
사태 이전이나 이후나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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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신문 등 3개 언론사 헬스 면을 통해 황
우석 사태 전후인 2005년과 2006년 각각 보도된 연구 성과 기사들 중에서
논문에 근거하지 않은 기사들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서 금방 드
러난다.
황우석 사태 이전 2005년 1년 간 3개 신문사를 통틀어 전체 연구 성과

기사 156건 중에서 논문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기사는 99건(63.46%)으로
조사됐다.황우석 사태 이후 2006년 한 해 동안에도 3개 언론사의 전체 연
구 성과 기사 155건 가운데 논문에 근거하지 않은 기사는 98건(63.23%)이
었다.
국내 언론이 연구 성과 기사를 쓰면서 최소한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보통 오보는 확인과정 없이,과학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쓸 때 일

어난다.시간에 쫓겨서,다른 언론사가 보도하니 소위 물̀'먹을까 봐 두려워
서 일단 싣고 보는 데서 큰 오보가 발생한다.사실 확인에 소홀할 때 오보
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황우석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세계적인 과학저널에 제출한 논문 데이터마

저 대담무쌍하게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세상이다.따라서 논문으로 나온 연
구 성과를 기사화하는데도 신중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따라서 언론은 과학자 집단의 상호 검증장치라 할 수 있는 논문으로 나

오지 않은,즉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연구자의 연구 성과는 그것이 겉으로
아무리 대단해 보이더라도 거들떠보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황우석 사태와 같은 연구 부정행위 재발을 막거나 줄이는데 조금

이나마 기여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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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은 연구 성과를
보도하게 될 경우에도 적어도 해당 연구의 한계라도 지적해 주어야 한다.
아니면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관련 연구자에게 검토를 받는 등 크로스체

크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사실보도에 충실해야 하는 언론의 최소
한의 의무이자 도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당위명제는 황우석 사태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황우석 사태 이후 연구 성과의 한계를 꼬집어주는 기사가 더 많이 보도

될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은 검증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다.또 관련 분야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검토를 거친 기사가 황우석 사태 이후 더 많이
실릴 것이라는 세 번째 가설 역시 무참히 깨졌다.
연구의 한계를 꼬집어주는 연구 성과 기사는 2005년 1년 간 3개 언론사

건강 면 연구 성과 기사 156건을 통틀어 겨우 7건에 그쳤다.황우석 사태
이후에도 이런 불성실한 보도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2006년 1년
간 3개 신문사의 건강 면에 실린 연구 성과 기사 155건 중에서 한계를 지
적한 것은 10건에 머물렀다.
또한 크로스체크에도 소홀했다.3개 언론사 건강 면 연구 성과 기사 중

에서 관련 전문가의 크로스체크를 거친 기사는 2005년 1년 간 17건,2006
년 1년 간 22건 등으로 황우석 사태 전후 별 차이가 없었다.
연구비 부정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서울대는 연구비를 연구처를 통해 중

앙에서 일괄 통제하고 있다.관리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교내 연구비 부
정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다.
연구비가 없으면 연구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그래서 연구자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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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다는 연구비를 따오기 위한 연구계획서 작성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
우는 웃지 못 할 풍경이 연구실에서 펼쳐지기도 한다.
그 만큼 연구비는 연구자의 목숨 줄과 같은 것이다.연구의 경제적 원천

이자 버팀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은 연구자의 연구비가 어디에서 나오는 지에 대해 아예 관심

이 없었다.연구현장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언론이란 거울을 통해서는 전
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언론이 과학뉴스를 보도하면서 연구비 출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

은 연구결과 자체가 연구비를 대준 쪽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이를 테면 제약사의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아 이뤄지는 임상연구의 경우 해당 제약사 입김에 영향을 받지 않은 수
없는 게 국내외 연구의 현주소이다.
실제로 우희종(2007)에 의하면 과거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에 의

해 활동하는 것이기에 실험 연구에 수반되는 지적 활동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신 자유주의시대에 과학은 생산성과 효율의 극대화라는 이름아

래 파생 기술의 산업 적용이라는 상업적 입장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당연히,과학을 수행하는 과학자 집단 역시 기술개발에 대한 보상체계의
포로로 전락했다.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외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

제 과학자의 세계도 단순한 지적 활동의 장이 아니라 시적,공적 경쟁의
장소로 되어 버렸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특히 경쟁은 생존이기에 살아남기 위해 일부 과학자는 때로 연구윤리와

학자의 양심을 저버리고 조금씩 퇴색하고 있다는 게 그의 냉정한 평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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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연구 성과 기사를 쓸 때 연구자가 연구비를 어디에서 끌어왔는지

되도록 적시해야 한다.그래야만 수용자인 일반 국민이 그 연구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판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나온 언론의 연구비에 대한 인식은 극히 낮은 것

이었다.아예 연구비 출처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듯했다.
2005년 한 해 동안 3개 중앙지 건강 면의 연구 성과 기사 155건 중에서

어느 곳에서도 연구비 공급처를 밝힌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2006년
들어서는 겨우 3건의 연구 성과 기사가 연구비의 출처를 밝히고 있을 뿐이
었다.
따라서 황우석 사태 이후 연구비의 출처를 밝힌 연구 성과 기사를 더 많

이 생산할 것이라는 마지막 네 번째 가설 역시 통계적 유의성을 찾을 수
없어 기각됐다.
결론적으로 황우석 사태 이후 언론의 건강보도태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4가지 가설들이 모두 기각된 것이
다.
언론이 한국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황우석 사태로부터 사실

상 그 어떤 교훈도 얻지 못했다고 풀이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 할 수 있다.언론이 황우석 사태 이후,자기

개선을 위한 철저한 자기반성이나 자기비판은 거의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
이다.언론은 그간 겨우 이 사태 발생 과정에 기여한 자신의 책임 문제에
대해 일부 자성의 모습만 비췄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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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문옥륜,1992)에서는 언론이 제대로 된 과학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실 있는 전문기자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하지만 과학적,의학적 지식이 조금 더 풍부하다고 해서 전문기자가 균

형 잡힌,사실성에 기초한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황우
석 사태를 통해 입증됐다.
황우석 사태 와중에 각 언론사 마다 과학전문기자,의학전문기자를 두고

있었다.하지만,이들은 과학자 집단의 연구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채로
샅샅이 걸러 일반인들에게 전달하지 못했다. 도리어 소수 특정 과학자 집
단의 이야기를 녹음기처럼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혼란만 더욱 부추겼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내 언론의 전문기자제도의 허점을 여실 없이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황우석 사태 당시 의학전문기자로 있었던 한 기자는 TV토론에 까지 나

와서 "진실보다는 국익이 우선이다"라고 외쳤다.이 때문에 이 기자는 전문
지식을 활용해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결과적으로 국익이란 이름으로 진실
을 감추기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이 기자는 신문칼럼을 통해서도 줄기세포 연구는 반만 년 이래 한

민족이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이며 지금은 윤리적 비판보다
연구진에 대한 격려가 우선이라면서 황 박사팀을 두둔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의학전문기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황우석 사태 당시인 2005년 12월 3일자 기사에서 이 기자는 황 박사팀이

MBC PD수첩의 협박 취재에 시달리느라 일본 오사카 현립대 연구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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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를 빼앗겼다는 내용을 보도했다.그러나 확인 결과,일본의 관련논문은
황우석 사태와는 관계없었다.더욱이 PD수첩이 황우석 박사팀을 취재하기
훨씬 전인 이미 2005년 5월 29일에 제출돼 같은 해 8월 22일 게재가 결정
됐던 것이었다.저널리스트로서의 비판의식을 잃을 때 아무리 의학전문기
자라도 결과적으로 특정 이해집단의 대변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이 같은 국내 의학전문기자제도의 맹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연구결과,전문기자가 일반기자에 비해 논문에 근거한 연구 성과 기사를

조금 더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기사 작성자를 알 수 없는 필자 불명과
비교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더욱이 전문기자라고 해서 연구의 한계와 제한점을 지적하는 등 균형감

각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지도 못했다.연구비 출처를 밝히는 문제에
있어서도 전문기자나 일반기자나 별다른 차이 없이 둘 다 소홀하긴 마찬가
지였다.
오히려 일반기자가 자신의 약점인 전문지식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인지

전문기자보다 관련 전문가에게 해당 연구 성과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크
로스체크 과정을 거치는데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기자제도의 실패'라고 까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단지 전문적인 과

학지식을 갖췄다고 해서 기자의 사명을 다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
다.
이와 관련,박재영(1998)은 대중매체에서 들어간 의사 출신 전문기자들이

정확한 의학적 판단을 통해 언론의 허황된 과학보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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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었다.그는 의학전문기자들 조차 데스크의 압력과
요구에 맞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획기적 특종 아이템을 개발하는 데
몰두하고,그것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그는
이는 의사의 사명과 기자의 사명을 모두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홍준(1999)도 의료전문인을 기자로 채용하는 것은 단지 전문성 부

족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
사기자들이 다른 비전문가 출신에 비해 더 정확한 보도를 하는가에 대해서
는 평가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질병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 등 좁은
의미의 의학지식은 비전문가 기자보다 나을지 모르지만,건강을 사̀회적 맥
락'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약점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결론적으로 황우석 사태 때 그렇게 곤욕을 치르고도 언론의 의학과 과학

기술에 대한 보도태도는 거의 달라진 게 없다고 할 수 있다.이 연구에서
확인됐듯이 언론은 황우석 사태가 끝난 후에도 이 사태를 통해 교훈을 얻
지 못한 듯 여전히 예전의 문제점을 반복,재생산하고 있다.
황우석 사태가 제대로 정리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듯하다.언론이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거듭나지 않으면 황우석 사태 때
보여주었던 언론의 잘못된 모습은 언제든 재발 가능한 상태로 잠복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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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 론론론

이 연구는 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언론의 보도태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언론이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철저한 자기반성을 거쳐 과연 새롭게 태어

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분석대상은 황우석 사태 전후,즉 2005년과 2006년 2년 간 조선일보,중

앙일보,한겨레신문 등 3개 신문사의 건강 면에 실린 연구 성과 기사들이
다.각 언론사 독자서비스센터의 데이터베이스(DB)에 PDF파일로 보관된
전체 기사들 중에서 분석대상 기사들을 수집했다.
3개 신문사를 통틀어 헬스 면에 실린 연구 성과 기사는 2005년 156건,

2006년 155건 등 모두 311건이었다.
분석방법은 내용분석 기법을 사용했다.
황우석 사태 전후의 언론보도 태도 변화 추이를 계량적으로 검증하기 위

해 언론 윤리학자인 미국 미주리 대학 존 메릴(1993)교수의 이른바
'TUFF'원칙 항목인 진실성(Truthful),비 편향성(Unbiased),충실성(Full),공
정성(Fair)등의 네 가지 뉴스가치에 근거해 변수를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네 가지 가설,즉 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언론은

황우석 사태 이전보다 연구 성과 기사를 더 진실 하게(논문에 근거해서),
더 비 편향적으로(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더 공정하게(다른 관련 전문
가를 통해 크로스체크를 하면서),더 충실하게(연구비 출처를 밝히면서)보
도할 것이라는 가설들을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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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결과,연도별로 모든 가설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
할 수 없었다.이에 따라 모든 가설은 기각됐다.
즉 황우석 사태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음에도 국내 언론은 황우석 사태

이후에도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은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기사화하는 우를
범하고 있었다.
또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크로스체크를 통해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관련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는데도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연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연구비 출처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국내 언론은 황우석 사태로부터 별다른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인간 사회의 어느 집단에서든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디에나 비리는 있다.심지어 종교계에서도 심심찮게 비리가 터져 나오고,
교육계도,과학계도 마찬가지다.아무리 학문적 양심을 강조해도 기본 사항
을 어기는 사람은 어김없이 나타나기 마련이다.문제는 진지한 성찰과 반
성을 통해 체질 개선을 이뤄내느냐에 달려있다.
황우석 사태는 황 박사가 솔직하게 자신의 연구부정행위와 잘못을 인정

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한 과학자의 단순한 과학부정 사건으로 끝날 수 있
었다는 게 과학계의 대체적인 평가이다.하지만 황 박사는 계속 변명과 말
바꾸기로 자신을 변호하면서 진실을 가리려 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언론은 제 역할을 못했다.시대의 파수꾼은 고사

하고 특정인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여과 없이 퍼 나르기에 바빴다.
언론은 게이트키핑 기능을 통해 사건을 취사선택해서 뉴스로 만든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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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모두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
여지기 쉽다.게다가 언론은 막강한 전파력을 지니고 있다.이로 인해서 오
보의 부작용은 더욱 크다.뒤늦게 정정 보도를 해도,원래의 보도만큼 큰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애초부터 사̀실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사를 쓰지 않는 게 바람직한 이유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의료보도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 연구 역시 다른 연구처럼 한계를 안고 있다.
우선 분석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다양한 대중매체 중에

서도 신문,그것도 전국 단위의 중앙지 가운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한겨
레신문 등 3개 신문만을 골라 분석했을 뿐이다.
게다가 그 중에서도 사회 면 등 다른 지면은 빼고 건강의료 면에 실린

연구 성과 기사만을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황우석 사태 이후 전개된 전체 언론
의 보도태도변화 흐름을 추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아울러 분석기간이 짧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변화에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황우석 사태 이전 1년과 이후 1년 만을 분석함으

로써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언론보도태도의 변화추이를 관찰하고 측정하
는데 조금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언론사 단위가 아닌 기자 개개인 차원에서 황우석 사태가 보도태도에 끼

친 영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뉴스생산은 기본적으로 기자가 담당하며,황우석 사태로부터 어느 정도

의 교훈을 얻었는지는 기자 개인별로 체감온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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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111>>>기기기사사사내내내용용용 분분분석석석표표표

분분분 석석석 표표표

기사코드(일련번호 및 기사제목)

m1.신문이름:
1)조선일보 2)중앙일보 3)한겨레신문

m2.게재 년도:
m3.게 재 월:
m4.게 재 일:

*기사와 관련한 기본사항*

m5.기사형태:
1)스트레이트 2)기획취재 3)해설 4)특집연재기사(심층취재) 5)단신
6)의학칼럼(내부/외부 전문가) 7)인터뷰 8)독자투고 9)기타

m6.기사분량(몇 단 기사인지):
1)1단 2)2단 3)3단 4)4단 5)기타(5단 이상)

m7.기사작성자:
1)의학전문기자 2)일반기자 3)분야전문가 4)기타(작성자 불명)

m8.기사내용(대 분류):
1)치료법(수술법 등) 2)의약품(치료약물 등)3)건강기능식품.영양
4)의료기기 5)보건행태(음주,흡연,약물남용,성형,다이어트 등)
6)기타(설문조사 결과,병원방문 환자 분석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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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9.기사내용의 세부분야(세부분류)
1)내과 2)신경과 3)정신과 4)외과 5)정형외과 6)신경외과
7)흉부외과 8)성형외과 9)마취통증의학과 10)산부인과 11)소아과
12)안과 13)이비인후과 14)피부과 15)비뇨기과 16)영상의학과(진단방사선과)
17)방사선종양학과 18)병리과 19)진단검사의학과 20)재활의학과
21)결핵과 22)가정의학과 23)핵의학과 24)산업의학과 25)응급의학과
26)예방의학과 27)치과 28)한의학 29)의약품
30)기초의학(기생충 학,미생물학,생리학,생화학,약리학 등)
31)식품영양학 32)의료법윤리학 33)의료정책 34)의료공학 35)기타

*기사내용의 질적 특성*

다음 문항들은 해당기사가 얼마나 검증을 거쳐 작성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과학적 사실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m10.학술지나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는지 여부:
1)그렇다 2)아니다

m11.기사에 해당 연구의 한계가 지적돼 있는지 여부:
1)있다 2)없다

m12.해당 연구에 대해 관련 전문가에게 크로스체크를 했는지 여부:
1)했다 2)하지 않았다

m13.연구용역 발주처나 연구비 출처를 밝혔는지 여부:
1)밝혔다 2)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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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222>>>연연연구구구 성성성과과과 기기기사사사의의의 유유유형형형

111...논논논문문문이이이나나나 학학학술술술대대대회회회 발발발표표표 자자자료료료에에에 근근근거거거하하하지지지 않않않고고고,,,한한한계계계를를를 지지지적적적하하하
지지지 않않않았았았을을을 뿐뿐뿐 아아아니니니라라라,,,관관관련련련 전전전문문문가가가의의의 크크크로로로스스스체체체크크크를를를 거거거치치치지지지 않않않
았았았으으으며며며,,,연연연구구구비비비 출출출처처처도도도 밝밝밝히히히지지지 않않않은은은 기기기사사사유유유형형형.

복복복강강강경경경으으으로로로 식식식도도도암암암 수수수술술술 새새새 치치치료료료법법법 국국국내내내 첫첫첫 소소소개개개(((중중중앙앙앙일일일보보보 222000000666년년년 444월월월 555일일일자자자)))
식도암을 흉강경과 복강경으로 수술하는 새로운 치료법이 국내 처음 소개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전상훈(흉부외과).김형호(외과)교수팀은 지난해 4-8월

암 초기 및 폐기능이 나쁜 식도암 환자 8명에게 흉강경과 복강경을 이용해
수술한 결과 폐렴과 같은 부작용이 전혀 없이 회복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식도는 목.가슴.배의 세 영역에 걸쳐 있는 데다 기도.심장.대동맥.폐

등 중요 장기에 둘러싸여 다른 암에 비해 내시경 수술이 어려웠다.기존
식도암 수술은 식도를 절개하고,위장을 이용해 식도를 재건하는 방식.
가슴과 배,때로는 목까지 절개하고,절개 길이는 각각 25-30cm 에 이른

다.이에 따라 환자들은 수술 후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고생해야 했다.
20%에서 호흡기 합병증이 나타나고,폐기능이 나쁜 환자는 수술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술팀은 흉부와 복부에 4-6개의 투관침(5-10mm)을 집어넣어 암조직을

꺼냈다.이어 흉부와 목에 3-5cm 의 피부를 절개한 뒤 식도를 재건했다.
전 교수는 "식도암 수술은 흉부와 복부.목까지 동시 절개함으로써 폐합

병증의 위험이 컸다"며 "이 수술로 고위험군 환자도 수술할 수 있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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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222...논논논문문문에에에 근근근거거거한한한 기기기사사사유유유형형형

비비비만만만인인인,,,고고고혈혈혈압압압 위위위험험험 정정정상상상인인인의의의 333배배배(((한한한겨겨겨레레레신신신문문문 222000000555년년년 444월월월 222777일일일자자자)))
비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혈압 발생 가능성이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김영식 교수팀은 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

검진을 받은 2543명을 평균 6년2개월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가 27이상인 사람은 정상보다 3배
가량 고혈압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고 26일 밝혔다.
성별로는 비만한 여성이 3.2배,남성이 2.5배로 여성이 비만과 고혈압의

관련성이 더 큰 것으로 나왔다.남성의 경우에는 비만과 함께 음주도 고혈
압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하루 평균 30g(소주 2잔 가량)의 알코올을 마시
는 남성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고혈압 발생 위험도가 2.5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고혈압 위험도는 나이가 5살 늘어날 때마다 남성은 1.5배,여성은

1.3배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비만과 고혈압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기 위

해 나이,흡연,콜레스테롤 수치,가족력 등을 모두 감안했다"며 "고혈압을
막으려면 비만을 예방해야 하고,알코올 섭취량도 술의 종류에 관계없이
하루 두 잔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오랜 기간 추적 조사로 고혈압과 비만,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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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을 밝힌 점이 인정돼 <대한의과학회지>최근호에 실렸다.

333...크크크로로로스스스체체체크크크를를를 거거거친친친 기기기사사사유유유형형형

척척척추추추 수수수술술술 후후후유유유증증증 `̀̀라라라츠츠츠카카카데데데터터터'''로로로 통통통증증증완완완화화화(((조조조선선선일일일보보보 222000000666년년년 111000월월월 222555일일일자자자)))
척추 수술 후의 극심한 통증을 20분간의 시술로 줄여주는 새 치료법이

국내에 소개됐다.
아주대병원 신경통증클리닉 김 찬 교수와 세연통증클리닉 최봉춘 원장은

최근 열린 대한척추통증학회에서 얇은 관모양의 라̀츠카데터'를 이용해 국
소 마취제 등을 주입,척추 신경근의 통증 부위를 떼어내는 신경성형술을
공동으로 선보였다.
이로써 척추수술 환자의 10-25%에게 나타나는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

환자가 큰 도움을 받게 됐다.
라츠카데터는 미국 텍사스 테크 대학 가보 벨라 라츠 교수가 고안한 지

름 약 2mm,길이 약 40-50cm 의 제품으로 척추뿐 아니라 허리,목,하지
어깨,등 깊숙한 곳의 통증 치료에도 이용될 수 있다.이 치료법은 지금껏
척추수술 후 통증 환자에게 사용되던 경̀막외전기자극술'에 비해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부분 마취만으로 치료해 당일 귀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
점이다.
서울아산병원 통증의학과 이상철 교수는 "척추수술 후 통증을 겪는 환자

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이제까지 나온 치료법 중 가장 진일보한 방법이
지만 이 방법만으로 모든 환자의 통증이 완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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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논논논문문문에에에 근근근거거거하하하고고고 연연연구구구비비비 출출출처처처를를를 밝밝밝힌힌힌 기기기사사사유유유형형형

불불불임임임남남남성성성,,,시시시금금금치치치 땅땅땅콩콩콩 먹먹먹으으으면면면 도도도움움움(((한한한겨겨겨레레레신신신문문문 222000000666년년년 888월월월 222일일일자자자)))
불임 남성들은 엽̀산'대사에 관계하는 유전자의 염기서열(단일염기다형

성.SNP)이 일반 남성과 달라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엽산은 미량이지만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의 하나로 시금치와 같

은 푸른 채소와 내장,알,곡류,땅콩 등과 같은 식품에 많이 들어 있다.
포천중문의대 차병원 생식의학 및 불임유전체센터의 이수만 교수팀은 엽

산 대사와 관련된 3개 유전자의 단일염기다형성의 차이와 남성 불임이 연
관성이 있음을 규명해 유럽생식발생학회지 <인간생식>최신호 온라인 판
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 원인불명의 남성 불임

환자 360명과 정상인 남성 325명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엽산 대사
에 관여하는 3개의 유전자(MTHFR,MS,MTRR)의 단일염기다형성 차이에
서 남성 불임의 원인을 처음 발견했다.
특히 MS유전자의 경우 2756번째 염기서열이 구아닌구아닌(GG)일 경우

아데닌아데닌(AA)인 사람보다 무정자증일 확률이 무려 약 5배 높았다.
MTRR유전자는 66번째 염기서열이 GG일 경우 AA 보다 희소 정자증 확
률이 약 3배 높게 나타났다.
이수만 교수는 "현재 불임 부부는 국내에서도 계속 증가 추세이며 이 중

남성 불임이 대략 절반을 차지한다."며 "이번 연구는 엽산 대사 관련 유전
자들의 염기서열 차이가 정자 형성 및 기능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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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취약한 엽산 대사 유전자를 가
진 사람들은 적당량의 엽산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엽산은 과거부터 태아의 신경계통을 형성하고 기형아를 예방하는 데 중

요한 구실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555...논논논문문문에에에 근근근거거거하하하고고고 한한한계계계를를를 지지지적적적한한한 기기기사사사유유유형형형

555000살살살부부부터터터 111000년년년마마마다다다 대대대장장장내내내시시시경경경 검검검사사사를를를(((한한한겨겨겨레레레신신신문문문 222000000555년년년 444월월월 222777일일일자자자)))
50살부터 10년에 한 번씩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현재 대장암 검

진 방법보다 생명 연장 효과도 있으면서 비용도 절감하는 것으로 조사됐
다.국가적으로 볼 때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당장 비용이 들
수 있지만,조기 발견으로 오히려 치료비용은 줄이면서 생명 연장도 가능
하다는 뜻이다.
국립암센터 삶의질향상연구과 박상민 주임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

계와 기존 대장암 관련 연구 결과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10년에 한 번씩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면 아예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보다 50살 이상 성
인 1인당 10일 정도 생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동시
에 생명을 1년 연장할 때 드는 비용도 184만 원가량 절감할 수 있는 것으
로 분석됐다.
한편 1년에 한 번씩 분변잠혈 검사를 하는 대장암 관리 전략은 암 검진

을 받지 않는 것보다 생명 연장은 6일 정도지만,반면 1년 생명 연장 비용
은 101만원이 추가로 드는 것으로 나왔다.분변잠혈 검사 뒤 이차적인 검
사를 하는 방법은 현재 국가의 5대 암 검진프로그램 중에 대장암 검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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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박 연구원은 "50살 이상에서 10년 간격 대장내시경 검사가 현재 대장암

검진 방법보다 비용 절감,생명 연장 효과가 더 뛰어나다"며 "앞으로 이 방
법이 성공하려면 대장내시경 보급 및 관련 수가의 적절한 인상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소화기학회지>최근에 실렸다.

666...학학학술술술대대대회회회 발발발표표표 자자자료료료에에에 근근근거거거하하하고고고 크크크로로로스스스체체체크크크를를를 거거거친친친 기기기사사사유유유형형형

`̀̀성성성장장장호호호르르르몬몬몬'''동동동맥맥맥경경경화화화도도도 치치치료료료(((조조조선선선일일일보보보 222000000555년년년 666월월월222222일일일자자자)))
성장호르몬을 꾸준히 맞으면,기름기가 잔뜩 껴서 두꺼워진 혈관벽도 다

시 얇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희의료원 내분비내과 김성운 교수팀은 50세 이상 성인 70명을 대상으

로 1년간 성장호르몬을 투여한 결과,동맥경화의 지표가 되는 목동맥혈관
벽 두께가 감소했다고 최근 미국 내분비학회에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참가자에게 취침 전에 성장호르몬 1단위를 주 6회씩 1년에 걸

쳐 투여하고 초음파를 이용해 목동맥 내중막(혈관벽을 형성하는 막)의 두
께를 측정했다.
그 결과 특히 60세 이상 남성 13명은 평균 1.05mm 이었던 내중막 두께

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내중막 두께는 0.8mm 이하면 정상,
1.0mm 이상이면 동맥경화의 위험이 높다.
목동맥의 내중막은 성장호르몬 결핍증,당뇨,고혈압,비만 환자와 흡연

자에게서 두껍게 나타나는데,이 때문에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는 혈관이



- 80 -

막혀 발생하는 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정상인에 비해 2배 정도
높다.
김 교수는 "성장호르몬은 다양한 항노화 효과가 있는 데다 혈관벽을 원

상 복구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으니,노년 건강 관리법으로 적극 활용해
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촌세브란 소아과 김덕희 교수는 "성장호르몬 결핍 환자에게 성

장호르몬을 투여하면 지질대사가 활성화되면서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하
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감소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이라며 "굳
이 정상인이 값비싼 성장호르몬을 맞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777...한한한계계계를를를 지지지적적적한한한 기기기사사사유유유형형형

임임임플플플란란란트트트를를를 111시시시간간간 만만만에에에 끝끝끝내내내(((중중중앙앙앙일일일보보보 222000000666년년년 111222월월월 444일일일자자자)))
일러야 이틀,보통 일주일 이상 걸리는 임플란트 시술을 한 시간 만에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대학병원과 일부 개원 가에 들어와 임상에 적용
되고 있다.
최근 삼성서울병원 치과진료부(이동환.홍종락 교수)는 컴퓨터상으로 모

의수술을 하고 정밀유도장치를 통해 임플란트를 이식하는 3̀차원 CT이용
첨단 임플란트'시술법을 도입,성공적으로 시술했다고 소개했다.
또 개원강선 임플란트 전문 신치과(원장 신태운)가 한 시간 내에 치아를

심고 음식을 씹을 수 있는 노벨가이드라는 임플란트 기법을 들여와 사용하
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법의 특징은 3차원 입체영상을 얻어 시술 전 잇몸 절개 없이 이상



- 81 -

적인 매식자리를 찾아준다는 점.우선 시술 전 3차원 CT를 촬영해 뼈와
잇몸,그리고 보철물의 모양을 입체적으로 컴퓨터로 재현한다.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리 설정된 위치에 드릴과 임플란트 유도장치를 이용
해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다.
홍 교수는 "가장 큰 장점은 절개를 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라

며 "특히 일반적인 보철 술식 과정이 생략돼 치료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환자는 한 시간 이내에 수술부터 보철물 장착까
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술대상자는 한정된다.가장 효과를 보는 사람은 치아가 거의

없는 환자들이다.
신 원장은 "무치악 또는 고혈압,당뇨병이 있어 장시간 시술이 힘든 환

자에게 적용한다."며 "잇몸 뼈가 부실하거나 젊은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다"
고 말했다.
이 시술법은 2005년 말 유럽과 미국에서 처음 시행됐고,아시아에선 우

리나라가 홍콩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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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333>>>한한한국국국과과과학학학기기기자자자협협협회회회 `̀̀과과과학학학보보보도도도 윤윤윤리리리선선선언언언문문문'''
한국과학기자협회는 2005년 12월 30일 연세대 알렌관에서 연 '2005과학

언론인의 밤'행사에서 '과학보도 윤리선언'을 채택,발표했다.
과학기자협회는 황우석 사태를 계기를 '과학보도에 임하는 기본자세'8

가지를 내놓고 이를 따르기로 했다.

과과과학학학보보보도도도에에에 임임임하하하는는는 기기기본본본자자자세세세

1.인간배아 복제 줄기세포 연구 등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과학기술
연구의 성과물은 한국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인식 아
래 최대한 신중하게 보도한다.

2.새로운 과학적 발견 및 발명에 관한 취재 및 보도는 연구팀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의 발언에만 의존하는 것을 지양하고,이해관계가 없는 국내
외 관련 전문가의 견해를 반드시 확인한다.

3.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취재 및 보도는 철저한 사실 확인을 토대로 하여
자칫 왜곡,과장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과학적 사실에 관한 취재 및 보도를 함에 있어 결과를 함부로 예단하지
않는 것은 물론 추측보도를 자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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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우리나라 과학연구 문화 및 윤리 수준이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난자 파
문'을 계기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
록 이바지한다.

6.〈사이언스〉,〈네이처〉 등 국제 과학저널의 엠바고(보도제한)는 특별
한 경우가 아닌 한 존중한다.

7.과학적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세계 최초'또는 '국내 최초'라는 표현을
삼가고 그것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를 고려한다.

8.우리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의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또는 그런 지
식들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단편
적,과학적 사건을 보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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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444>>>'''과과과학학학기기기술술술인인인 윤윤윤리리리강강강령령령'''
과학기술인이 보편적으로 준수해야 할 포괄적인 윤리규범을 담은 '과학

기술인 윤리강령'이 만들어졌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공학한림원,유네스

코(UNESCO)한국위원회 등 4개 단체는 공동으로 과학기술인 윤리강령을
제정,2007년 4월 20일 서울 하월곡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잔디광장
열린 제40회 과학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 선포했다
과학기술계 대표단체들이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연구윤

리 공통규범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과학기술부가 2007년 2월부터 시행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은 대상을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으로 국한시키고
있었다.
과총 문유현 사무총장은 "과총 등 4개 단체는 2005년 말 발생한 줄기세

포 연구 논문조작 사건을 계기로 과학기술계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의 필요성을 인식,지난해 12월 말 통일된 안을 제정키로 합의하고 윤
리강령특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4개월간의 검토와 토의 과정을 거쳐 윤리
강령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윤리강령은 연구 및 지적 활동에 있어 과학기술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기

본자세,사회적 책임 및 진실성 존중,관련 법령의 준수 및 연구대상의 존
중 등에 대해 전문과 본문 1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대외적인 강제성을 띠진 않지만 각 연구기관은 이 윤리강령을 토대로 기

관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윤리규정이나 지침을 마련,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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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총장은 "이번 윤리강령 선포는 줄기세포 연구 논문조작 사건에 이어
최근 늑대복제 논문의혹 사건 등으로 연구윤리 확립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향후 과학기술계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연구
윤리 정립 노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과학기술인 윤리강령 요지.
<<<전전전문문문>>>과학기술은 인류가 공유하여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인류 문명의

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여 왔다.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특권을 가질 뿐 아니라 그 책임 또한 크다.따라서
과학기술인은 연구 및 지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실성과 정직성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그러나 치열해가는 경쟁 풍토,과학기술연구의 산업과
의 연계로 인한 이해상충의 증가,사회나 정치권의 불합리한 학문연구 개
입 등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는 진실성과 정직성을 지켜야 할 과학기술인들
로 하여금 그 품위를 유지하는 데 과중한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과학기술인은 진실하고 보편적인 행동규범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는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인이 지켜야 할 보편적 윤

리강령을 제정하여,과학기술인이 자율적으로 이를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사회적 책임을 다 하며,스스로의 위상과 긍지를 높
이고,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1.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 =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이 사회에 마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전문직 종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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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여야 하며,그 결과로 생산된 지식과 기술이 인간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2.과학기술인의 기본 연구윤리 =과학기술인은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integrity)과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계획,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추구한다.특히,날조,
변조,표절 및 중복발표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3.보편성의 원칙=과학기술인은 인종,성,종교,교육 배경 등으로 차별
받을 수 없으며,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4.전문직 종사자로서의 품위유지 =과학기술인은 새로운 지식창출과 기
술개발로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긍지와 품
위를 유지한다.

5.법령의 준수 =과학기술인은 연구 및 지적 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6.연구대상의 존중=과학적 연구대상이 인간인 경우 인권을 존중함으로
써 생명윤리에 부합해야 하며,동물인 경우 생명의 존엄성에 유의한
다.자연환경을 다룰 때에는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환경보호의 중요성
을 의식함으로써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7.연구 자료의 기록.보존 = 과학기술인은 연구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데이터,샘플 등의 자료를 처음 단계에서 최종 단계에 이르기
까지 성실히 기록하고,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8.저자표시와 지식재산권 =저자표시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설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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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연구과
정에서 참고ㆍ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

9.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과학기술인은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및
지적 활동의 업적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발생되는 이득을 취할 권리
가 있으며,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10.이해상충(conflictsofinterest)에 대한 대처 =과학기술인은 연구 및
지적 활동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에 대
해서는 이를 미리 공표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한다.

11.연구 환경 조성 =과학기술인은 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적 자유,공평성,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
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

12.윤리교육의 실시=연구와 지적 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이 윤리
강령의 제 규범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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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555>>>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 기기기사사사 목목목록록록
날짜 신문사 기사제목

2005.01.12 조선 지방간이면 당뇨조심(술 안 먹고 비만도 아닌데)
2005.01.19 조선 심장마비 겨울이 여름보다 2배
2005.01.19 조선 세게!불황 때 칫솔질
2005.01.26 조선 우울증.뇌졸중,암 걸린 노인환자에 많다
2005.01.26 조선 작게 다친 사람이 더 많이 수술 받는다

2005.02.16 조선 제3세대 유방암 치료제 페̀마라 재̀발,원격 전이 위험 크게
낮춰

2005.02.16 조선 레이노드증후군 수술로 치료한다.
2005.02.23 조선 아침 먹는 아이 역시 똑̀똑`
2005.02.23 조선 한 모금만 빨아도 혈압 상승
2005.03.02 조선 폐구균 항생제 내성 70~90%
2005.03.09 조선 우울증,강박장애 수술로 고친다
2005.03.30 조선 인종 따라 치아 배열 모양 달라
2005.03.30 조선 ADHD 어린이 환자 7% 다른 정신질환 있다
2005.03.30 조선 표적 항암제 이̀레사 한̀국인에 효과
2005.04.06 조선 국내 건선환자 25%가 가족력
2005.04.13 조선 대장암 환자 절반 "아무 증상 없었는데"
2005.04.13 조선 남자가 담석증 더 위험
2005.04.20 조선 암을 얼려 죽인다.암이 암을 죽인다
2005.04.20 조선 어린이 천식 크게 늘어
2005.04.27 조선 피부 지키려다…뼛속 텅텅 빈다
2005.05.04 조선 시골사람 파킨슨병 조̀심 -̀걸릴 확률 도시사람의 10배
2005.05.11 조선 에취~걸렸다 하면 비타민C-효과는 글쎄?
2005.05.11 조선 군 사격시 귀마개 착용 의무화해야
2005.05.11 조선 오랜 시간 운동할 때 수분 과다섭취 위험
2005.05.25 조선 노년층 골절환자 급증
2005.05.25 조선 검사 필요한 신생아,기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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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8 조선 "뇌경색,줄기세포 이식하면 후유증 최소화"
2005.06.22 조선 바르는 남성 호르몬제 갱년기 증상 개선시켜
2005.06.22 조선 성̀장호르몬 동̀맥경화도 치료
2005.07.06 조선 바나나 먹고 다이어트
2005.07.20 조선 임산부 10명중 1명꼴 조산
2005.08.17 조선 말기 갑상선암도 완치 된다
2005.08.17 조선 야간 근무자,고지혈증 위험 높다
2005.09.07 조선 젊은 심근경색 환자 늘어
2005.09.07 조선 인공혈액 수혈 눈앞에
2005.09.07 조선 파킨슨병에 전기 자극 효과 뛰어나
2005.09.21 조선 알코올중독환자자영업.주부많아
2005.10.05 조선 초.중고생 약 5만 명 신장에 문제 있다
2005.10.19 조선 당뇨환자도 심장병 수술 문제없다
2005.11.02 조선 레이저.침 동시 시술로 흉터 말끔히 '멀티 홀 치료법'
2005.11.02 조선 체중 5~15% 줄이면 대사증후군 위험 50% 감소

2005.11.02 조선 저체중 신생아 대사증후군(당뇨.심장질환 등 성인병원인)발
병확률 높아

2005.11.16 조선 유방 절제.재건 성형술 동시에 해결해도 안심

2005.11.16 조선 장신구 알레르기(잘 낫지 않는 만성습진환자)는 녹차(니켈이
들어있는)도 멀리하라

2005.11.16 조선 아빠 나이 들어 낳은 딸 발암 확률 높아
2005.11.16 조선 눈 속의 점,지울 수 있어요 '오타모반 공막성형수술
2005.11.16 조선 부부는 병까지(대사증후군)닮는다
2005.11.16 조선 실컷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다 '포만감 지수 다이어트'

2005.11.30 조선 근육 손상 적은 인공 고관절 시술법 개발 전남대 윤택림 교
수 미국특허

2005.11.30 조선 태반주사,퇴행성 무릎관절에 효과
2005.11.30 조선 노인 10명중 6명,처진 눈 수술해야

2005.11.30 조선 당화혈색소,당뇨관리에 혈당보다 중요.대한당뇨학회,당뇨
새 진단.치료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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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7 조선 테니스 엘보'자기 피 주사해 치료
2005.12.21 조선 피 검사로 위암도 찾아낸다
2005.12.28 조선 우울증이라더니…알고 보니 조울증
2006.01.11 조선 위장관 염증 크̀론병 환̀자 8년 만에 10배 늘어
2006.01.11 조선 생약성분 아토피 치료제 개발
2006.01.18 조선 고지혈증,음식 운동만으로 10명중 4명 치료
2006.01.18 조선 때,장소 거르지 않는 잠.국내 기면증 환자 약 4만5천 명
2006.01.18 조선 입천장 임플란트 삽입 통증 없이 코골이 치료
2006.01.25 조선 뼈 자르지 않고 척̀추관 협착증 수̀술한다
2006.02.15 조선 위점막 밑 종양도 내시경으로 제거한다
2006.02.22 조선 변비,수술로 치료한다.
2006.03.08 조선 전립선암,폐암,한 쌍으로 잡는다
2006.03.15 조선 다리가 근질근질 잠̀ 못 이루는 밤`
2006.04.05 조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률 40~50%

2006.04.26 조선 더 나은 섹스의 비결'보고서 고객숙인 남성이여,심장을 관
리하자

2006.04.26 조선 한방.운동 같이하면 내장지방 치료 효과 커
2006.05.03 조선 스님들은 어떤 병을 앓고 있을까
2006.05.03 조선 위암환자는 대장암도 잘 걸린다
2006.05.03 조선 10대.20대 우울 증세는 조울병 확률 높아
2006.05.03 조선 "암 백신,자궁경부암 80%예방'
2006.05.17 조선 혹시 자주 불안하세요?(4명중 1명 불안 상태)
2006.05.17 조선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수술 효과-안전성 세계가 인증"

2006.05.17 조선 한국 여성 60% 자기 피부타입 잘 몰라(전문 측정 없이 육안
으로 판별하기 때문)

2006.05.24 조선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하면 키 큰다
2006.05.24 조선 우울증 환자,정신과 가는데 4년 걸려
2006.06.07 조선 뱃살 많은 여자,뇌졸중 더 잘 걸려
2006.06.07 조선 성인병,농촌사람에게 더 많다
2006.06.07 조선 초음파 지방흡입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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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1 조선 중증 척추 변형,교정할 수 있다
2006.07.05 조선 요로결석 환자,여름철에 가장 많다
2006.07.19 조선 암환자 10명중 2명 영양실조 사망
2006.08.02 조선 남성 불임엔 시금치.땅콩이…
2006.08.02 조선 직장인들 속 쓰린 이유 있다(70%가 15분 안에 식사 끝)
2006.08.02 조선 2명중 1명이 산후조리 후유증
2006.08.30 조선 어깨 통증?모두 오십견은 아닙니다
2006.08.30 조선 성인 28% 불면증으로 고통
2006.09.06 조선 우리나라 여성 날씬해져
2006.09.06 조선 전립선암 환자,평균 9.5개월 자각증상 방치
2006.09.13 조선 40-50대 백내장 수술 증가
2006.09.13 조선 습관성 유산 일으키는 단백질 5개 발견
2006.09.13 조선 초등생 100명중 5명 턱 장애
2006.09.27 조선 어린이 두통은 원인질환 없는 '1차 두통'
2006.09.27 조선 영국 옥스퍼드대 홀만 교수 "당뇨병 약으로 예방할 수 있다"
2006.10.25 조선 마라톤해도 무릎연골 손상 거의 없어
2006.10.25 조선 척추 수술 후유증 '라츠카데터'로 통증완화
2006.10.25 조선 어린이 화상,정수기.러닝머신이 주범
2006.11.08 조선 청국장.녹차도 '독'이 될 수 있다
2006.11.08 조선 골다공증 환자 10명중 7명 골밀도 검진 받은 적 없어
2006.11.08 조선 당뇨환자 12% '1.5형…치료법 달라야
2006.11.08 조선 담배 끊으면 정력 떨어진다
2006.11.15 조선 당뇨환자 10명중 4명이 합병증
2006.11.15 조선 두통에 눈이 뻐근…혹시 녹내장?
2006.11.15 조선 깜빡깜빡 건망증 뇌경색 의심해야
2006.11.29 조선 김 기사님,눈 관리 하셔야겠어요
2006.11.29 조선 뇌출혈,새벽 아닌 저녁때 주로 발생
2006.11.29 조선 당뇨+신부전증은 암보다 무섭다
2006.12.06 조선 배란유도 없는 시험관 아기 시술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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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6 조선 비만,폭식보다 야식이 더 위험하다
2006.12.06 조선 어느 당뇨환자의 아침 병신 대신 인터넷 접속…
2006.12.13 조선 한국 아토피환자에게만 영향 미치는 유전자 있어
2006.12.13 조선 노안.백내장 동시 수술법 국내 도입
2006.12.20 조선 코 많이 골면 고혈압.당뇨 생긴다
2006.12.20 조선 시력 보존하는 새 안암 치료법 국내도입
2005.01.26 중앙 삐̀끗한 어깨'방치하면 큰 병 돼-만성되면 수술도 어려워
2005.01.31 중앙 난치성 요도협착 환자에 새빛-대장 떼어 내 요도 만들어
2005.02.14 중앙 혈관 수축해 손 썩는 질환 새 치료법 나와
2005.02.23 중앙 탈모에 레이저로 치료
2005.03.09 중앙 대변 조절 못하는 변실금 괄약근 조절신경 자극술 도입
2005.03.09 중앙 방사선 쏴 뇌세포 일부 제거 우울증 정신질환 치료
2005.04.11 중앙 노인 척추 수술 "걱정 마세요"
2005.04.25 중앙 모공 숭숭?양극성 고주파 쏴 치료
2005.04.25 중앙 렌즈 끼면 눈 빡빡?걱정 마세요
2005.05.02 중앙 인삼 효능 ↑ 사포닌 분해물 함유 발효인삼 개발
2005.05.02 중앙 탈장,꿰매지 않고 수술한다
2005.05.16 중앙 보톡스,전립선 주름도 펴나
2005.05.23 중앙 백내장.노안 동시 해결 원근 조정수술법 나와
2005.05.30 중앙 유산균,간에도 좋다 -술,담배 독소 분해 밝혀져
2005.06.01 중앙 화상 흉터치료 포기하지 마세요 구명 뚫어 재생유도
2005.06.08 중앙 위 속에 풍선 삽입 안 먹어도 배부르네
2005.06.13 중앙 코 막힘 치료 뒤 성장 쑥쑥
2005.06.13 중앙 난치성 측두엽 간질,수술로 효과
2005.06.22 중앙 이것이 4대 불량 '앉은 자세'
2005.06.29 중앙 턱 보톡스 치료 4개월째 가장 효과
2005.06.29 중앙 척추관 협착증에 인공디스크 도움
2005.07.13 중앙 청춘의 꽃이여,안녕

2005.07.20 중앙 맘 놓고 웃는 게 소원이라고?부작용 적은 요실금 수술법 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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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0 중앙 폐경 여성 20% 불면증 괴롭다
2005.08.31 중앙 ASA80노안수술'도입…정확도 놓아 빠르게 확산
2005.10.05 중앙 약방의 감초 항암제로도?
2005.10.26 중앙 목 디스크,인공물 삽입술 인기
2005.10.31 중앙 갑상선 기능 저하증
2005.11.02 중앙 코막힘 어린이 50%가 저성장
2005.11.02 중앙 중국의 항암 한약재
2005.11.02 중앙 말기암 환자의 생존기간 늘린다
2005.11.07 중앙 한약재 추출 물질 관절에 효험
2005.11.09 중앙 클린턴.우즈가 한다는 존 다이어트는?
2005.11.14 중앙 불임원임 정계정맥류.탈장,복강경으로 동시 수술
2005.11.28 중앙 코골이,수술 않고 치료 임플란트 시술법 국내 첫선
2005.12.14 중앙 소장 이식수술 소아도 성공
2005.12.14 중앙 손목 혈관 이용해 관상동맥 수술

2005.12.19 중앙 식도암 수술성적 10년 새 크게 좋아졌다(5년 생존율 20%→
47%)

2005.12.21 중앙 디스크 탈출증 환자에 무중력 감압 치료 효과
2005.12.21 중앙 스피루리나,당뇨에 효험
2005.12.26 중앙 감기,바이러스 따라 맞춤처방 가능
2006.01.11 중앙 고지혈증 환자 35%,식사-운동만 잘해도 회복
2006.03.06 중앙 간염 재발 낮추는 치료법 선보여
2006.03.20 중앙 흉터에 잔구멍 '핀홀요법'화상 치료에 효과 좋아
2006.03.20 중앙 하지불안증후군 52%

2006.03.27 중앙 수면,물 섭취 모자라고,세안까지 여러 번 빡빡 여드름이
확~

2006.03.29 중앙 두경부암 치료기간 줄인 방사선 치료
2006.04.03 중앙 대장내시경 검사자 42% "용종 발견"
2006.04.05 중앙 복강경으로 식도암 수술 새 치료법 국내 첫 소개
2006.04.10 중앙 코골이 심하면 성기능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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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7 중앙 콩팥 고치자니 키 안 커 걱정!부작용 줄인 새 치료법 선보
여

2006.04.24 중앙 CT.물방울레이저로 임플란트 시술 거뜬하네
2006.04.26 중앙 술을 사랑하는 당신 췌장은 안녕하신지…
2006.05.01 중앙 수술대신 초음파로 암 치료 하이프 나이트 간암 등에 효과
2006.05.08 중앙 성대 레이저 수술법 나와
2006.05.08 중앙 위암환자는 대장암 위험 2.5배
2006.05.08 중앙 비만하면 인공수정 성공률도 뚝
2006.05.15 중앙 로봇이 의사보다 전립선암 수술 잘한다?

2006.05.24 중앙 전립선암,고강도 초음파집속술로 치료…발기부전.요실금 등
부작용 없어

2006.06.05 중앙 군살을 쏙-수술 않고 초음파로 몸속 지방세포 분해시켜
2006.06.05 중앙 허리를 쫙~
2006.06.05 중앙 노인 요통 땐 뼈에 금 갔나 정밀 검사를
2006.06.07 중앙 동양 여성 맞춤 인공관철 나와

2006.07.17 중앙 잘 먹어야 암도 물리친다(암환자 63% 영양실조 20%는 사망
까지도)

2006.07.26 중앙 대장암 증상 있건 없건 발병률 비슷(정기검사 받아야)
2006.08.02 중앙 엽산 유전자에 문제 있으면 남성 불임 가능성

2006.08.28 중앙 헬스.골프할 때 어깨 조심 근육 찢어지는 회전근개 환자 급
증

2006.09.11 중앙 두개골-안면골 기형 환자에 확장술 국내 첫 성공
2006.09.11 중앙 치아 임플란트 1시간 만에 뚝딱 시술법 나와
2006.09.20 중앙 당뇨,발병 10년 지나야 증상 나타나
2006.09.25 중앙 실리콘 젤 시트하나만 붙이면 흉터 걱정 뚝!
2006.09.27 중앙 세종병원 황흥곤 박사 새 심혈관중재술 개발
2006.10.23 중앙 천연 항생제 프로폴리스 '국산이 짱'
2006.11.01 중앙 내시경 검사 늘자 대장 용종 크기 줄어
2006.11.01 중앙 부분 마취로 척추수술 안전하게
2006.11.06 중앙 지방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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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8 중앙 아픈 부위 아니라 '혈'에 침 꽂아 효과
2006.11.08 중앙 1̀.5형 당뇨병'도 있다
2006.11.13 중앙 척추 수술법
2006.12.04 중앙 "수술 않고 디스크 고치는 감압 치료기 환자 70%에 효과"
2006.12.04 중앙 임플란트를 1시간 만에…

2006.12.11 중앙 백내장.노안 동시에 해결-근거리도 잘 보이는 인공수정체 도
입

2006.12.20 중앙 안암,방사선으로 치료하니

2006.12.20 중앙 입으로 호흡하는 아이 아로마 요법+전기침+한약 성장 속도와
학습능력 회복

2006.12.27 중앙 건선엔 레이저!
2005.01.26 한겨레 청소년들 "잠이 모자라~"
2005.01.26 한겨레 빙판길 어깨 '삐끗'방치 큰일
2005.02.02 한겨레 소̀변 주머니'대체 치료법 나왔다
2005.02.16 한겨레 미숙아도 엄마 젖으로 키운다-모유강화제 개발
2005.02.16 한겨레 "원인모를 간암 7년째 2배 증가"
2005.03.02 한겨레 허리 비만 위험선 남 36인치,여 33인치
2005.03.02 한겨레 어린이 10명중 8명 페니실린도 효과 없어
2005.03.09 한겨레 잠자다 다리 부들부들 '철분'이 부족하시군요
2005.03.09 한겨레 가임기 여성 8% '월경전증후군'
2005.03.16 한겨레 영양불량 노인환자 병원시세 길어진다
2005.03.23 한겨레 중년여성 살빼기 '빨리 걷기'도움
2005.03.30 한겨레 산만한 아이들 74% 또 다른 정신질환
2005.04.06 한겨레 한국인 '동전모양'건선 긁적긁적
2005.04.13 한겨레 담석증 합병증 남성이 심하다
2005.04.13 한겨레 당뇨 합병증 '케톨산증'감염 등 유발 사망 12%
2005.04.13 한겨레 매주 '소주2병'대장암 위험 7배↑
2005.04.20 한겨레 직장인 85%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필요"
2005.04.20 한겨레 병원 방문한 1-4살 어린이 4명중 1명 '천식'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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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0 한겨레 알레르기 질환 일으키는 주범은 집먼지.진드기.바퀴벌레.곰
팡이 순

2005.04.27 한겨레 50살부터 10년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2005.04.27 한겨레 비만인,고혈압 위험 정상인의 3배
2005.05.04 한겨레 조기 피부암 '광선각화증'레이저 쏘아 말끔히 치료
2005.05.11 한겨레 "군 사격훈련 난청 유발 가능성"
2005.05.11 한겨레 세라믹 엉덩이 관절 20년 이상 사용 가능
2005.05.18 한겨레 35살 넘은 산모 저체중아 조심
2005.05.25 한겨레 자동 인공수정체 백내장.노안 동시해결
2005.06.08 한겨레 알코올 중독 증상 유전자 따라 달라
2005.06.15 한겨레 난치성 간질 뇌수술로 완치한다
2005.06.29 한겨레 고지혈증 환자 44%만 치료 목표치 유지
2005.07.06 한겨레 방사선 이용한 '사이버나이프'효과 톡톡
2005.07.13 한겨레 결핵 10명중 1명 결핵 아닌 다른 균 감염
2005.08.03 한겨레 돼지족발이 젖 분비 촉진 실험으로 인증
2005.08.10 한겨레 알레르기 유발 먹거리로 '아토피'잡는다
2005.08.17 한겨레 폐경기 뒤 여성 5명중 1명 불면증
2005.08.24 한겨레 피부노화 막기 "열 받으면 식혀라"
2005.08.31 한겨레 젊은 사람들 100명중 5명 밤에 "샌다"
2005.09.07 한겨레 전립선암 20년 새 '20배'늘어
2005.09.14 한겨레 신생아 500명중 1명 청각 장애
2005.09.21 한겨레 중증 당뇨환자에 산 사람 췌장이식 혈당 조절 첫 성공
2005.09.21 한겨레 인공관절서 떨어져 나온 금속 주의
2005.09.21 한겨레 부모 소득 높을수록 아이 충치 발생 적다
2005.09.28 한겨레 모니터 볼 때 '거북이 목'자세가 병 불러
2005.09.28 한겨레 알코올 중독 10명중 6명 직장인
2005.10.05 한겨레 심장질환 여성사망률 높아
2005.10.05 한겨레 주말 응급실 '바쁘다 바빠'골절환자 23%늘어
2005.10.19 한겨레 당뇨환자 심장수술 지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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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6 한겨레 미성년 성폭력 2건 중 1건 '아는 사람'
2005.11.02 한겨레 저체중 출산아 '대사증후군'빈도 높다
2005.11.02 한겨레 폐기능 떨어져 헉~헉-중년남성 증가
2005.11.09 한겨레 뇌전기자극으로 만성두통 완화
2005.11.16 한겨레 니켈 알레르기 환자 '티백'피해야
2005.11.23 한겨레 "유방절제와 복원,함께 하는 게 유리"
2005.11.23 한겨레 대사증후군,부부동반 보유 가능성 높아
2005.11.30 한겨레 흡연,비만이 디스크 질환 부른다
2005.11.30 한겨레 고혈압,관심만큼 생활 속 실천 부족
2005.12.07 한겨레 서비스업종 종사자 10명중 3명 '우울증'
2005.12.14 한겨레 알코올 중독,위장병.당뇨도 동반
2005.12.14 한겨레 5살까지는 물화상 조심 6살 이상 불화상
2005.12.14 한겨레 지나친 잡곡은 소화 장애 일으켜
2006.01.04 한겨레 아토피 한방치료법 '아토파인'개발
2006.01.11 한겨레 "여성 뇌혈관질환.서구형 뇌졸중 증가"
2006.01.18 한겨레 소음인들이여,알코올을 경계하라
2006.01.25 한겨레 자궁경관무력증,봉합술로 아이 낳을 수 있어
2006.01.25 한겨레 지나친 운동 전립선비대증 위험 높여
2006.02.08 한겨레 오줌역류 효과적 치료법 개발
2006.02.15 한겨레 뇌경색 '우회로 수술'로 재발률 낮춰
2006.02.22 한겨레 하지정맥류 유전 가능성 높아
2006.03.08 한겨레 40대 여성,유방암 주의보 아산병원 수술 환자 중 42%
2006.03.15 한겨레 콩.보리.아몬드로 포트폴리오 짜보세요
2006.03.15 한겨레 하̀지불안증후군'진단 받으세요
2006.03.22 한겨레 종아리 땅기면 동맥경화 의심
2006.03.29 한겨레 고지혈증 치료제 동맥경화증에도 효과
2006.03.29 한겨레 흡연자 입속 세균 '드글 드글'
2006.04.19 한겨레 코고는 남편 80% 코골이 때문 부부싸움
2006.04.26 한겨레 척추도 '월요병'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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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6 한겨레 토̀끼똥‘우리 아이도 변비?
2006.05.03 한겨레 위암 발견 땐 대장암 검사 반드시
2006.05.03 한겨레 젊은 층 우울증 30% 이상은 천당-지옥 조울병
2006.05.10 한겨레 한국인 피부암 인지도 외국인 절반 정도
2006.05.10 한겨레 비만여성 불임시술 성공률 갑절 이상 낮아
2006.05.10 한겨레 춘곤증+식곤증 '고통사고'부른다
2006.05.17 한겨레 어른 4명중 1명 "왠지 불안하다"
2006.05.17 한겨레 전립선암 '로봇 수술'하면 부작용 줄어든다
2006.05.24 한겨레 손발 썩는 '버거병'자가 골수 이식이 효과적
2006.06.21 한겨레 척추디스크 진단 조영술로 정확해진다
2006.06.21 한겨레 한국인 6명중 1명 변비
2006.07.12 한겨레 20대 여성 75% "뼈가 빠져나가요"
2006.07.26 한겨레 어릴 적 물 귀지 있으면 액취증 생긴다
2006.07.26 한겨레 빨리 먹는 직장인 '신물'넘어오는 고통
2006.07.26 한겨레 병 키워 오는 탈장 환자들
2006.08.02 한겨레 불임 남성,시금치 땅콩 먹으면 도움
2006.08.02 한겨레 증상 없이 오는 대장암 50대 이상 남성 '조심'
2006.08.09 한겨레 출산 여성 47% "애 낳고 6개월 내 병 앓다"
2006.08.16 한겨레 여중고생 30% 산부인과 질환 병원엔 4%만
2006.08.16 한겨레 심근경색 환자 줄기세표 치료 효과
2006.08.23 한겨레 당̀뇨병외 신장 합병증'예방물질 규명
2006.08.30 한겨레 어̀깨통증'오십견 보다 힘줄 파열 많다
2006.08.30 한겨레 사우나로 심장병 고친다
2006.08.30 한겨레 비만 아닌 과체중으로 사망률 최고 30%올라
2006.09.06 한겨레 치아 없는 사람 임플란트 시술 1시간이면 OK
2006.09.06 한겨레 백̀혈구 적은 신생아'원인 첫 발견
2006.09.13 한겨레 옻나무 추출물로 항암
2006.09.20 한겨레 붙여두면 흉터가 '싸악'…피복재 국산화 성공
2006.09.27 한겨레 몸에 좋은 인삼 치매에도 '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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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7 한겨레 관절염 수술 3명중 2명 과체중.비만
2006.10.11 한겨레 초등 고학년 둘 중에 하난 '눈 이상'
2006.11.01 한겨레 알레르기 엄마,모유 먹여야 아기 안전
2006.11.08 한겨레 한̀국형 당뇨'채식.과음 때 많아
2006.11.15 한겨레 임신부 간접흡연 피해 심하다
2006.11.27 한겨레 올겨울 어린이 폐렴 특히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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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AAAssstttuuudddyyyooonnnttthhheeerrreeepppooorrrtttiiinnngggtttrrreeennndddiiinnnttthhheeedddaaaiiilllyyymmmeeedddiiiaaa
bbbeeefffooorrreeeooorrraaafffttteeerrrHHHwwwaaannngggWWWoooooo---sssuuukkkSSScccaaannndddaaalll

:::fffooocccuuusssiiinnngggooonnnCCChhhooosssuuunnnDaily,JoongangDaily,andHankyoreh

TheHwang Woo-suk issuebegan when Gerald P.Schatten ofthe
University ofPittsburg declared on November13,2005thathewas
severing his ties with Dr.Hwang Woo-suk,whom he had been
addressing as "Brother" and had maintained a close collaborative
relationship.
Thereasonforthissuddenchangeofheart,atleastsuperficially,was

Dr.Hwang’sunethicalconductsuchasillegalacquisitionofeggcells
usedinthestudy. Afterthecomplicationsandintriguingtwistsand
turnsofevents,thecasewasclosed,atleastofficially,onMay23,2006
when the prosecutor announced the investigation results of the
months-long investigation on thealleged fabrication ofthestem cell
research.
However,inreality,wecansay,theHwangWoo-sukissuehasnot

reached itsclosureyet.Actually,itmightjustbecomeoneofthose
‘neverendingstories’withnoviableconclusiononthehorizon.
Thisisespeciallytrueasthepresshaslearnednolessonsfrom this

issueortheroletheyhadplayedinturningtheHwangWoo-suk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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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thegiantcircusitbecame.Thefactofthematteristhatthepress
hadbeenanutterfailureinkeepingacloseeyeontheauthorityand
society.
Ithad simplyresorted tofaithfullyrepeatingtheclaimsofHwang

andthegovernmentwithnoscreeningorverificationprocess.
Consideringthatthecurrentreportingpracticesofthepressshowsno

differencefrom whatwewitnessedbackthen,thechanceofseeinga
clearresolutionoftheHwangincidentseemsveryslim atthemoment.
TheHwangissuewasactuallyadebacleonthepartofthepress,a

raw revelation ofitschronicand deep-seated invalidism.Thepress
couldneverbefreefrom blameforwhathappenedasitwasneither
accurate,objective,norfairincoveringtheHwangissue.
Thepresentstudyattemptsanempiricalanalysisofhow thepress

haschangedinitsreportingpracticessincetheHwangWoo-sukcandal.
Thisstudyismeaningfulinthesensethatitisthefirstquantitatively

to track thechangesin mediaand presspracticesaftertheHwang
Woo-suk scandal. To achieveitsobjective,thethreemajordailies,
namely,ChosunDaily,JoongAngDaily,andHankyoreh,wereselected
to represent the conservative,middle-line,and progressive camps,
respectively.
Thethreedailynewspaperswereanalyzedovertwoone-yearperiods,

spanning from January to December 2005 and from January to
December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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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articlescoveringscientificresearchstudiesanditsrelatedevents
ontheirhealthsectionswereanalyzedaccordingtothefollowingfour
criteria:whetherthearticleswerebased onscientificresearchpapers,
whetherthelimitationsofthestudieswerepointed out,whetherthe
claimed resultswerecrosschecked by otherexpertsin therelevant
field,andwhetherthesourceoftheresearchfundwasdisclosedina
transparentmanner.
Accordingtotheanalysis,thethreenewspapershadrunatotalof

156articlescovering scientificresearch and studiesin 2005,theyear
priortotheHwangWoo-sukissue,andatotalof155articlesin2006.
Ofthosearticles,only57(36.54%)and57(36.77%)articleswerebased

onscientificresearchpapersin2005and2006,respectively.Thenumber
ofarticlesthatpointedoutthelimitationsoftheresearcheswas7in
2005and10in2006.Only17articlesin2005and22articlesin2006
hadtheircontentscrosscheckedbyexperts.
In2005,noneofthearticlesmanagedtodisclosethesourceoffunds

used bytheresearchers,and thefigureimproved only minimallyin
2006to3.
Based on these findings,the four hypotheses (after the Hwang

Woo-suk issue,more newspaperarticleswillbe based on scientific
research papers,pointoutthe limitationsoftherespective research
studies,undergo a cross checking process involving experts,and
disclosethesourceoftheresearchfundsinatransparentmanner)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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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edtoChi-SquareTestvalidationusingtheSASprogram.
Accordingtotheresults,therewerenostatisticalsignificantdifference

amongthefourhypothesesandtheywereallrejected.
Therefore,itcanbeconcludedthatthepresshaslearnednolessons

whatsoeverfrom the Hwang Woo-suk issue and thatthe reporting
practicesforscientificarticlesremainsunchangedevenaftertheissue.
Inappropriateconductorissuescanoccurinanyorganization.What

mattersisthatcorrectiveactionsaretakentorectifythemisdeedsand
improvementeffortsaremade.Thepresshastremendouspowerin
informationdissemination,andthus,thegreaterthesideeffectsofany
erroneousreporting.
Thisistheveryreasonjournalistsandreportersshouldtaketoheart

thefactthatarticlesonunverifiedclaimsforhealthandmedicinecan
harm ratherthanbenefitthewellbeingofthegeneralpublic.Thus,clear
reportingprinciplesmustbeestablished topreventsucharticlesfrom
beingreleasedinthefirstplace.
A soberself-reflectionofallthoseworkinginthejournalism circle,

includingreportersandeditors,isevermorecalledforsoastostop
anymoreprecariouswalksdownthesameerroneouspathagain.

KKKeeeyyywwwooorrrdddsss:HwangWoo-suk,dailynewspapers,reporting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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